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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SNS 채널

 가 만드는 제주항공 기내지  

〈JOIN enJOY〉는 제주 기점 서울, 부산, 대구, 청주, 광주와 서울-부산 등 국
내선을 비롯 서울, 인천, 청주, 무안 출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 베트
남, 태국, 괌, 사이판, 말레이시아, 라오스, 러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48개 도시 82개 정기노선을 운항하는 제주항공의 모든 항공편에 비치된 
제주항공만의 기내지입니다. 월 110만 명의 승객이 보는 〈JOIN enJOY〉는  

〈AB-ROAD〉의 여행 콘텐츠와 제주항공 뉴스, 제주항공 안내 및 Refresh 
Point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OIN enJOY〉 is an in-flight magazine brought to you by Jeju Air, 
which offers 48 regular routes across 82 cities including flights 
between Jeju and Seoul, Busan, Daegu, Cheongju, Gwangju as 
well as domestic routes connecting Seoul and Busan, and over-
seas routes between Seoul, Incheon, Muan and Japan, China, 
Hong Kong, Taiwan, the Philippines, Vietnam, Thailand, Guam, 
Saipan, Malaysia, Laos, and Russia. Available on all Jeju Air 
flights and read by around 1,100,000 passengers each month,  

〈JOIN enJOY〉 features travel information provided by  
〈AB-ROAD〉, Jeju Air’s latest news and updates, and Refresh 

Point information.

〈JOIN enJOY〉是在以济州为中心，飞往首尔、釜山、大邱、清州、光州和
首尔-釜山等国内航线以及从首尔、仁川和务安出发，飞往日本、中国内

地、香港、台湾、菲律宾、越南、泰国、管道、塞班岛、马来西亚、老挝、 

俄罗斯等亚洲和大洋洲48个城市的82条定期航线上所有济州航空航班

内配发的济州航空独有航机杂志。《JOIN enJOY》每月约有110万人次阅

览，主要由 AB-ROAD的旅游文章、济州航空新闻、济州航空指南及

Refresh Point等组成。

〈JOIN enJOY〉は、チェジュ航空が運航する済州発ソウル、釜山、大邱、
清州、光州、ソウル発釜山などの韓国国内線と、ソウル、仁川、務安発日

本、中国、香港、台湾、フィリピン、ベトナム、タイ、グアム、サイパン、マレ

ーシア、ラオス、ロシアなどのアジア〮オセアニア地域48カ市82カ定期

路線に就航している国際線の全便に配布されている機内紙です。 

月110万人の乗客に愛読されている〈JOIN enJOY〉は、〈AB-ROAD〉
の旅行情報、チェジュ航空ニュース、チェジュ航空案内、Refresh 

Pointなどで構成されています。

 는 일본 리크루트사의 등록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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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PORT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예술 작품, 전시를 보는 방법
도 점점 과감해지고 있다. 침묵 속에서 보고 듣는 것에
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직접 만지고 느껴보는 체험형 전
시가 대세가 된 지도 오래다. 작품을 손으로 만지고 움
직이며, 온몸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관람객 자신
이 작품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최근 열리는 전시의 특
징이 인터랙티브(Interactive) 디지털 아트를 접목한 
가상 체험이 주를 이루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9월 18일부터 ‘반 고흐 얼라이브
(Van Gogh Alive)’ 전시가 진행된다. 반 고흐의 작품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도록 구성된 전시로 지금까지 전 
세계 50개 도시에서 6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동원했
다. 지난해 서울에서도 선보인 바 있는 전시에서는 반 
고흐의 작품을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어 화제가 되
기도 했다. 사실 3D 프린팅을 통해 정교하게 재현한 복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미술관에 전시된 고흐의 명작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니 상상이나 했겠는가.
손으로도 부족해 관람객이 수중으로 다이빙을 해야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수중 아트 박물관도 생겼다. 호
주 퀸즐랜드주 북부 타운스빌에 오픈한 수중 아트 박
물관 MOUA(The Museum of Underwater Art)은 
작품을 보기 위해서 80km 떨어진 산호초 지대까지 

배를 타고 가야 한다.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그레
이트배리어리프(Great Barrier Reef) 근처에 있는 수
중 박물관은 바닷물의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수
상 조각상인 오션 사이렌(Ocean Siren)과 바닷속에 
있는 코럴 그린하우스(Coral Greenhouse)로 나뉜
다. 그레이프배리어리프 전역에서 수집한 해수면 데
이터를 통해 시시각각 색깔이 변하는 오션 사이렌 조
각상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
다. 바닷속 산호 지대에 조성된 코럴 그린하우스는 이
곳의 하이라이트. 마치 신화 속 잊힌 도시에 온 듯 신
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다이버 장비를 착용한 채 
스노클러(snorkeler)와 함께 약 18m 아래로 잠수해
야만 한다. 온몸으로 전해지는 해저의 기운을 만끽하
며, 마치 꿈속을 유영하듯 조각상 사이를 탐험하게 된
다. 이 독특한 해저 박물관을 설계한 수중 건축가 제이
슨 테일러(Jason deCaires Taylor)는 사람들이 이 아
름다운 산호초 지대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소
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관객 스스로 느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각상의 모습은 모
두 그레이트배리어리프를 보존해 나가는 지역 주민들
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예술, 어떻게 즐길 것인가?
전시, 이제 더 이상 눈으로만  
보지 않는다. 관람객이 몸으로 
부딪혀 예술의 한 오브제가 되는 
세계의 전시를 소개한다. 
에디터 민다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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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를 넘어 이제는 ‘온
택트(Ontact)’가 대세다.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
결을 뜻하는 새로운 흐름이다. 비대면에 지친 사람에
게 이제는 ‘소통’이 필요한 것.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
능한 라이브 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다.
마이리얼트립에서 오픈한 라이브 형태의 랜선 투어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이드가 현지에서 집적 발로 뛰
는 ‘현장 LIVE' 투어가 그 것.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
크 시내를 가이드와 함께 걷고, 스페인 세고비아의 화
창한 풍경과 로마 바티칸의 화려한 건축물을 방 안에
서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 각 분야 베테랑 여행 가이드가 소장한 현지 영
상과 사진으로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도 즐길 수 있다. 
일반적인 TV 여행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와 달리, 실시
간 채팅을 통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기
의 비결. 실제로 스페인 피카소 미술관 투어, 몽생미셸 
투어, 이탈리아 남부 투어, 남프랑스 투어 등 랜선 투
어 상품 대부분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참가자들은 준비 없이 떠난 여행에서 제대로 보지 못
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투어를 신청하거나, 지금쯤 여
행지에 있어야 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랜선 투어
를 즐긴다. 오히려 현장에서 느낀 감동보다 더욱 알찬 
여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스페인 피카소 미술관 투어
는 미술을 전혀 몰라도 흥미로운 스토리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든다. 스페인에서 도슨트 투어를 진행
하는 가이드의 해박한 지식과 유쾌한 스토리텔링, 그
리고 현지에 가지 못하는 대신 더욱 탄탄하게 준비한 
자료는 실제 미술관에 온 듯한 생생함을 준다. 피카소
의 작품은 물론 그의 삶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 수 있
는 시간이 된다. 실시간 채팅으로 편하게 질문하고 대
답하는 참가자들 덕에 투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 이어지기도 한다. 
가뜩이나 마음껏 나가 놀지 못해 답답한 아이들을 위
한 경복궁, 창덕궁 투어도 있다.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어휘와 구성으로 아이와 어른 모두 집중하게 만
든다. 이 밖에도 현재 총 20여 개의 라이브 투어 상품
이 판매 중이며 계속해서 투어의 종류가 늘고 있다.
랜선 투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기기
가 필요하다. 상품을 구입하면 휴대폰 메시지와 애플
리케이션을 통해 투어 시작 20분 전 방송 링크를 보내
준다. 방송에 들어와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걸치면 준비 
완료.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면 가장 좋겠지만 LTE를 
통해서도 어디서든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장
점이다. 의외로 화질도 좋고 버퍼링도 없는 편이라 놀
라웠다. 투어는 보통 3명에서 20명 남짓 소그룹으로 1
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가격은 오프라인 상품에 비
해 5분의 1 정도로 저렴해 부담 없이 이용할 만하다.

VIEW

언택트 시대, 
온택트 여행
현지에 상주한 베테랑  
여행 가이드가 여행지를  
직접 발로 뛰는 라이브 방송이 
새로운 여행을 제안한다. 
바야흐로 온택트 여행이 
시작됐다. 
에디터 민다엽



JOIN enJOY 2020 AUTUMN  1514  IN-FLIGHT MAGAZINE of JEJU air

가을, 일본

일본 여행의 묘미는 쇼핑과 먹방. 고층 빌딩과 
화려한 야경, 분주한 사람들 틈에서 여행의 기
분이 흘러넘친다. 여기에 매력을 더하는 것은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다는 것. 모든 계절이 아름답지만 특
히 가을이 되면 조용히 내려앉은 단풍으로 세
상이 화려하게 물든다. 가을 단풍이 자연에 녹
아들고, 자연이 사람의 감성을 적신다. 자연 속
으로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어보자. 도시의 흥
겨움과 자연의 여유를 느끼고 싶다면 오사카
를 추천한다. 제주항공으로 인천공항에서 오
사카까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동에 부담이 
없다. 일본 최대의 상업도시로 꼽히는 오사카
에서 도심의 즐거움을 누린 뒤 근교 도시인 교
토로 가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단풍의 시간을 
음미해보는 것도 좋을 듯. 특히, 교토와 오사카
는 일본의 전통 마을을 볼 수 있어 여행이 더 풍
요로워질 것이다.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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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TRIP
JEJU

제주의 여유를 즐기는
버스 여행

여행지를 도장 찍듯 분주하게 다니는 여행은 이제 그만. 느긋하고 여유롭게 걷기도 하고 오름도 오르며 제주를 즐겨보자. 
810번 820번 제주관광지순환버스가 제주의 핫 스폿으로 데려다줄 것이다. 

에디터 민다엽 사진 오충근, <AB-ROAD> 자료실

1



JOIN enJOY 2020 AUTUMN  1918  IN-FLIGHT MAGAZINE of JEJU air

대천환승정류장에서 810번을 타고 3번째 
정거장에 내리면 선녀와 나무꾼 테마파크
다. 이곳은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달동네 마을과 영화 마을, 추억의 내무반, 
추억의 학교 등을 재현해놓은 곳. 학생 교
복과 가방, 모자를 쓰고 직접 교실에 앉아 
옛 학교의 느낌을 체험해보고 사진으로 남
길 수도 있다. 
제주의 자연을 즐기며 언택트 시간을 보
내고 싶다면 메이즈랜드는 완벽한 스폿
이 될 것이다. 돌, 바람, 여자. 제주의 삼다
를 녹인 미로공원인 메이즈랜드는 돌하르
방 모양을 한 미로. 세계 최장 석축 미로로 
길이 2261m, 높이 1.8m로 제주 현무암이 
2144톤이나 들어갔다. 여자 미로에는 애
기 동백나무와 렐란디가 2922그루 심어져 
있고, 또 미로 곳곳에는 석공예 명장 장공
익의 작품 수십 점이 놓여 있다. 
용눈이오름은 248m의 나지막한 능선이
라 천천히 산책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10~11월에는 오름 전체가 억새로 뒤
덮여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니 놓치지 말 

것. 억새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은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제격이다. 정상까지 20분 
정도 소요되며 사진을 찍으며 여유롭게 올
라도 1시간이면 충분하다.
용눈이오름처럼 느긋한 길이 지루하다면 
다랑쉬오름(382m)으로 가보자. 산책보다 
등산에 가까운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오
름의 여왕’이라는 별명답게 높게 솟은 다
랑쉬오름은 편안하게 걷기보다 땀 흘리며 
능선을 타야 한다. 다랑쉬는 제주 말로 ‘달
이 뜨는 곳’ ‘달이 걸린 오름’이라는 뜻으
로, 달이 걸린 모습이 특히 아름답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오름의 마을’, 또는 ‘소원 비는 마을’로 불
리는 송당리마을은 무려 18개의 크고 작
은 오름으로 둘러싸인 작은 시골이다. 이 
작고 조용한 마을에 최근 젊은 이주민들이 
하나, 둘 모이면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예술성 넘치는 공간과 상점, 그리고 음식
점이 들어서고 입소문이 나면서 여행객들
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송당리마을 다음 정거장은 아부오름이다. 
구좌읍 송당리 1100도로 건영목장 입구
에서 남동쪽으로 약 800m 지점에 위치한 
오름으로 앞오름 또는 압오름으로 불리기
도 한다. 완만하고 단순한 형태로 원형 분
화구의 대표적인 오름이다. 바깥 둘레 약 
1400m, 바닥 둘레 500m, 화구 깊이 78m
이며 사면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810번
운행 노선

810번, 체험과 
힐링을 동시에

01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거문오름
02 선흘2리마을
03 선녀와 나무꾼
04 선인동마을
05 다희연
06 알밤오름
07  동백동산습지센터

08 한울랜드
09 어대오름
10  덕천리마을
11  둔지오름
12  메이즈랜드
13  비자림
14  다랑쉬오름입구(북)
15  제주레일바이크

16  용눈이오름
17  다랑쉬오름입구(남)
	 손지오름
18  송당리마을
19  아부오름
20 거슨새미오름
	 안돌오름
	 밧돌오름, 민오름

선흘리

덕천리

송당리

한동리

세화리

북오름

돌오름

거미오름

백약이오름
부대오름
부소오름

대천환승정류장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16
17

18

19

20

START

01. 	옛 시절을 재현해놓은 	
선녀와 나무꾼 테마파크.

02. 	용눈이오름은 나지막한 능선이라 	
천천히 산책하기 좋다. 

03. 	미로공원인 메이즈랜드는 돌, 바람, 여자. 
제주의 삼다를 녹여냈다.

04. 	다랑쉬오름은 ‘오름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최고의 능선이다.

05. 	아부오름은 완만하고 단순한 원형 	
분화구의 대표적인 오름이다.

06. 	810번 제주관광지순환버스는 알밤오름, 
다랑쉬오름, 어대오름, 용눈이오름, 
아부오름 등 여러 오름을 경유한다. 

07. 	특색 있는 상점들이 많은 송당리마을은 	
인기 포토 스폿이다.

01

02

03

04

05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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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번 제주관광지순환버스는 오설록티
뮤지엄, 유리의 성, 소인테마파크 등 볼거
리가 넘쳐나는 스폿을 두루 지나 인생샷을 
찍을 수 있다. 
저지문화예술마을 입구에 위치한 방림원
은 2005년 개관한 개인 야생화 박물관이
다. 흥미로운 작품에 더해 개관 후 식재한 
1000여 종의 야생화와 고사리류 식물, 다
양한 나무를 볼 수 있다. 꽃과 식물에 대한 
원장의 애정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것. 계
절마다 다른 야생화도 방림원을 아름답게 
물들인다.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국화 등 
다양한 가을꽃이 방림원을 가득 채운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아기자기한 수집
품과 작품을 보는 재미가 특별하다. 
노리매공원은 어느 곳을 찍어도 멋진 포토 
스폿이다. 순우리말로 놀이를 뜻하는 ‘노
리’와 매화의 ‘매’의 합성어인 노리매공원
은 매화꽃으로 유명한 감성 테마 공원. 특
히 봄이면 매화를 보러 수많은 사람이 이
곳을 찾는다. 수선화와 목련, 핑크뮬리와 

조팝나무 등 계절마다 다른 꽃과 나무도 
볼 수 있다. 가을이면 몽환적인 핑크뮬리
가 한창인데, 하늘거리는 핑크뮬리를 배경
으로 인생 사진을 찍기 좋다. 키티 마니아
들의 성지로 불리는 헬로키티아일랜드는 
외관부터 핑크핑크하다. 국내 최대 규모
의 캐릭터 전문 전시관으로 입구에 들어서
자마자 거대한 키티 트리와 각종 대형 키
티 인형이 전시돼 있다. 층마다 테마가 있
는데 1층은 ‘WISH - 소원을 꿈꾸는 행복한 
시간’으로 키티 캐릭터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나 키티 버스, 키티 도서관 등이 자리
하고 있다. 2층은 ‘MIRACLE - 꿈이 펼쳐지
는 마법의 시간’으로 전 세계의 의상을 입
고 있는 키티, 공주 방으로 꾸며진 키티 방 
등을 엿볼 수 있다. 3층은 옥상을 키티 미
로로 꾸며놓았다. 
아이가 있다면 항공의 역사와 다양한 항공
기를 볼 수 있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추
천한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제
주항공우주박물관은 1, 2층으로 된 전시
관과 2개의 체험관으로 이뤄져 있다. 1층
은 항공 역사관으로 항공의 역사와 공군갤
러리, 항공기에 숨겨진 비밀 등을 알려준
다. 2층은 천문 우주관과 테마관으로, 고대
부터 이어진 동서양 천문학의 역사와 우주 

제주관광지순환버스 이용 안내
♦공항에서 순환버스 이용하기
810-1 : 08:20, 09:20 공항 출발
810-2 : 18:10, 19:10 공항 도착
820-2 : 08:20, 09:20 공항 출발
820-1 : 17:40, 18:40 공항 도착

810번
배차간격 30분 간격 운행
810-1, 810-2 첫차 08:30 막차 18:00

820번
배차간격 30분 간격 운행
820-1, 820-2 첫차 08:30 막차 18:00

이용요금 1150원(성인), 850원(청소년),  
350원(어린이) (1회 승차 기준) 

결제방법 교통카드 및 현금 사용 가능

♦정액권 이용하면 더 편해요!
정액권(ONE DAY PASS)  
3000원(성인), 2000원(청소년), 1000원(어린이) 
환승센터에서 구입. 정액권 이용 시 각 노선 내 
관광지 할인 혜택(입장료 할인). 

820번, 취향저격! 
인생샷을 위한 
포토 스폿을 찾아서 

01  신화역사공원
02 제주항공우주박물관
03 제주항공우주호텔
04 제주오설록티뮤지엄
05 제주유리의 성
06 환상숲곶자왈공원
07  생각하는정원

08 제주현대미술관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방림원
09 저지오름
10  청수마을회관
11  제주평화박물관
12  산양곶자왈

13  신평리마을
14  구억리마을
15  노리매
16  서광서리마을
17  소인국테마파크
18  서광동리마을
19  세계자동차박물관
20 헬로키티아일랜드

상창리

서광리
구억리

덕수리

청수리낙천리

산양리

신평리

동광환승정류장

저지오름

생각하는정원

0102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820번
운행 노선

01. 	820번 제주관광지순환버스는 오설록티뮤지엄, 유리의 성, 소인테마파크 등 	
볼거리가 넘쳐나는 스폿을 두루 지나간다.

02. 	외관부터 온통 핑크인 헬로키티아일랜드는 아이, 어른 모두 좋아하는 스폿이다.
03. 	방림원은 개인 야생화 박물관으로 다양한 가을꽃을 만끽할 수 있다.
04. 	세계자동차박물관은 아시아 최초의 개인 소장 자동차 박물관이다.
05. 	분홍색으로 물드는 노리매공원은 베스트 포토 스폿이다. 

개발의 역사, 137억 년에 달하는 우주 생성
의 신비를 살펴볼 수 있다.
지난 2008년 4월 개관한 세계자동차박물
관은 아시아 최초의 개인 소장 자동차 박
물관이다. 규모가 무려 15만 7000m2. 자
동차 박물관이라고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
다. 사슴들이 자유롭게 박물관 외부를 노
닐고 있는 것.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에게 무료로 먹이를 나눠줘 사슴에게 먹
이를 주는 체험도 해볼 수 있다. 사슴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하고 난 후 올라가는 
길에는 클래식 카가 줄지어 전시돼 있다. 
전시관에 들어가면 클래식 카 90여 대와 
어린이들이 직접 시운전을 해볼 수 있는 
미니 자동차 체험관도 마련돼 있다.

01

02 03

04

05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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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을 지나 바다에 당도하는 길 
캠핑은 세속적인 고민 따위 저편으로 미
뤄두고 원초적인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이
다. 짐을 싸는 것부터 목적지에 도착하고 
머무르는 순간까지 어느 하나 내 손을 거
치지 않는 것이 없다. 캠핑을 시작하고 나
서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제주도 캠핑
을 계획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제주라는 
땅을 색다르고 날카롭게 느끼고 싶었다. 
물론 제주에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으니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도 기대했다. 서핑
이나 프리다이빙 같은, 바다가 무대인 아
웃도어 활동도 할 참이었다. 그러나 날짜
에 다가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동시에 태풍까지 불
어오는 바람에 아쉽지만 포기했다. 결국 
올레 코스를 따라 걷고, 종착점에서 사이
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첫 번째 코스는 제주 올레 1코스. 본래 시
흥초등학교에서 시작되지만 우리는 제
주 올레 공식 안내소를 가장 먼저 들렀다. 
말미오름을 지나 알오름 정상까지는 단 
4km. 비에 젖은 스산한 숲길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다. 올레길은 혼자 걷기보다는 
동행과 함께 걷길 권고하고 있다. 말미오
름의 정상은 능선으로 이어져 있다. 한 군
데가 불쑥 솟는 대신 능선의 한가운데가 
정상이고 그 주변으로 완만한 능선길을 걷
다 알오름으로 내려간다. 차분히 주변을 둘
러봤다. 비를 머금은 구름 틈새로 성산일출
봉이 가장 먼저 두 눈에 들어왔다. 우도도 
보이고, 지미봉도 보인다. 알오름으로 내려
가는 동안에도 하늘은 여전히 구름을 붙잡
고는 햇빛이 들어올 틈을 내어주지 않았다.
알오름으로 내려와 종달리 옛 소금밭을 
지나 성산일출봉을 끼고 해안길을 걸었

다. 이번 취재 준비를 하며 종달리 마을에 
대해 처음 알았다. 장기 여행자들이 꼭 추
천하는 곳이기도 한 종달리 마을은 지미
봉 아래 있는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하
지만 바다가 옆에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아기자기한 소품 가게와 식당 등도 있으
니 구경을 위해 여유롭게 계획을 짜는 것
이 좋다. 해안길을 걷다 목화 휴게소에 들
러 잠시 배낭을 내려놓았다. 한숨 돌리고 
나니 비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성산일출
봉까지 걸어야 했기에 발걸음을 재촉했
다. 성산일출봉에 도착해서 우리는 정상
에 오를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한참 동안 
했다. 해가 지기 전 광치기 해변으로 가서 
사이트를 구축해야 했기에 정상은 포기하
고 아래에서 성산일출봉을 올려다봤다. 유
명한 관광 명소인 만큼 각자가 갖고 있는 
추억도 공유했다. 다음에 다시 이곳을 찾
는다면 오늘을 또다시 떠올리게 되겠지. 

(왼쪽 페이지) 종달리를 지나 성산일출봉으로 	
향하는 길. 두 눈에는 산과 바다가 잔뜩 담겨 어깨에 
8kg짜리 배낭이 전혀 무겁지가 않다. 	
(오른쪽 페이지 위부터) 말미오름의 초입. 
정상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10분이면 충분하다. 
정상에 있는 옆길로 새 알오름으로 가는 중이다. 
광치기 해변은 잔디밭 공터라 텐트를 치고 접기 
편하다. 시원한 파도 소리와 멀리 보이는 
성산일출봉이 포인트. 

바다 품은 	
올레길 캠핑

LOCAL TRIP
JEJU

역동적인 제주를 즐기는 
올레길 캠핑

2

캠핑에 있어서 날씨가 무슨 대수인가. 태풍이 두번이나 할퀴고 지나간 제주의 자연 속에서 누린 호사.
에디터 박진명 사진 손동주(스튜디오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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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끼고 걷는 올레길 
그다음 날에는 제주 올레 19코스를 걷기
로 했다. 제주 올레 19코스는 조천만세동
산에서 시작해 함덕해수욕장을 지나 김녕
서포구까지 걷는 코스로, 6시간 30분 정
도 소요된다. 밭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숲
으로, 그리고 정겨운 마을로 이어진다. 특
히 시작점인 조천만세동산은 제주 항일운
동의 현장으로, 제주 4·3 사건 당시 큰 피
해를 입은 북촌리의 너븐숭이4·3기념관에
서 생채기 난 제주의 근현대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은 함덕서우봉해변에 먼저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하고 가볍게 서우봉
을 올랐다. 서우봉은 함덕 해수욕장 바로 
옆에 봉긋 솟아 있는 기생 화산이다. 동쪽 
바다를 바라보는 조망이 좋아 해마다 서
우봉일출제가 열린다. 서우봉에는 둘레길
과 산책로가 있다. 정상에 올라 동쪽의 제
주를 조망하고 싶다면 둘레길을 걸어도 
되고, 해안을 끼고 찬찬히 사방을 살피고 
싶다면 산책로를 걸으면 된다. 
설명도 필요 없이 너무 유명한 함덕서우봉
해변은 곱고 흰 모래사장이 멀리 뻗어있는 
아름다운 해수욕장이다. 햇빛이 바다를 비
추면 물빛이 에메랄드 색을 띠어 더욱 예
쁘다. 또한 이곳은 캠핑하기에도 적합한
데, 야영장이 앞뒤로 펼쳐져 있으며 샤워
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치기 해변은 주변에 편의시설

이 없었는데 함덕서우봉해변에 와서야 어
제 맞은 빗물을 씻어낼 수 있었다. 몸이 여
유를 찾고 노곤해지자 카페인을 찾았다. 
서울에서부터 가져온 원두를 달달 갈았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스토브를 이소 가스에 
연결해 물을 팔팔 끓였다. ‘제로 웨이스트’
를 실천하고자 거름 종이 대신 필터기에 
원두를 넣고 물을 부었다. 신선함을 상징
하는 금빛 크레마가 올라오자마자 비릿한 
바다 냄새 위에 고소한 원두 향이 입혀졌
다. 날씨 때문인지 주변에 텐트가 없었고 
해변을 산책하는 몇몇 사람들만 지나다녔
다. 가만히 주변 소리에 집중한 채 한참 동
안이나 멀거니 앉아 있었다. 
제주는 돌아볼 곳이 많기 때문에 한곳에
서만 캠핑하는 것은 아쉬운 선택이다. 때
로는 해변에서, 때로는 올레길 주변에서 
멋진 풍경을 만나면 차를 멈추고 텐트를 
내린다. 때문에 캠핑할 때 신중하게 선택
해야 하는 부분이 차량이다. 오픈카로 드
라이브를 해도 좋지만 많은 짐을 넣으려
면 아무래도 SUV가 적당하다. 그래서 ‘패
밀리카’로 불리는 카니발을 선택했는데 
감속 구간이 많은 제주에서 균형 잡힌 가
속감으로 덕을 많이 봤다. 또, 가속 시엔 
차가 가볍게 나가서 여성 운전자도 편안
하게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오래 운전하며 이곳저곳을 누비다 보면 
차내가 답답하다고 느껴지곤 하는데, 천
장이 높아 차량 안이 여유롭게 느껴지고 
몸을 움직이기 편했다. 무엇보다 트렁크 
공간에 시트를 올리면 9명까지도 탑승이 
가능해 여럿이 함께 이동하기 편하고 짐
을 싣기에도 만족스러웠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 광치기 해변의 사이트. 
멀리 보이는 성산일출봉과 파도 소리가 인상적이다.
함덕서우봉 둘레길 전망대로 가는 길. 검은 
바위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인상적이다, 
함덕서우봉해변에 사이트를 마련했다. 
비가 많이 와서 타프도 펼쳤다. 	
생애 첫 타프 피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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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피로를 뒤로하고 여가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괌이 답이다. 
청정자연이 주는 에너지와 다양한 액티비티가 당신의 지친 몸에 에너지를 채워줄 것이다.

에디터 임경아 글 심민아 사진 <AB-ROAD> 자료실

자연에서 놀다, 
괌

워라밸 트립 1THEME



28  IN-FLIGHT MAGAZINE of JEJU air JOIN enJOY 2020 AUTUMN  29

Enjoy Activity
척박한 땅을 내딛다

WHERE TO GO

코코스섬 Cocos Island 

피시 아이 Fish Eye Marine Park

이나라한 마을 Inarajan Village

메리조 부두 Merizo Pier

이나라한 자연 풀 Inarajan Pools

WHAT TO EAT

차모로 바비큐 립 Chamorro BBQ Rib

피에스타 플레이트 Fiesta Plate

티날라 카트네 Tinala Katne

스테이크 & 바닷가재구이 Steak & Grilled Lobster

보네로스 아가 Bonelos Aga

가이드와 함께 걷고 여행하는 것. 괌의 비영리단체인 괌 부니 스톰퍼(Guam 
Bonnie Stompers)가 운영, 매번 하이킹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주로 제2차 
세계대전 격전지나 고대 사람들이 머물던 장소와 동굴, 산길, 폭포, 계곡 
등 잘 알려지지 않은 길을 하이킹한다니 귀가 솔깃해진다. 괌 국립 야생 
서식지에 있는 괌의 최북단 리티디안 포인트도 경험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참가비는 2달러로 저렴하며, 13세 이하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정비된 느낌의 하이킹 코스를 원한다면 타잔 폭포로 가는 길이 적당하다. 
평평한 길로 시작되지만, 점점 가파른 내리막길로 변한다.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몇 군데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도 있다. 표지판이 
있어 초보자가 하이킹하기 좋다. 메인 하이킹 코스는 다양한 색의 플라스틱 
끈으로 표시해두었고, 여러 갈래의 길로 나뉘어 있지만 신기하게도 모두 
한곳에서 끝이 난다. 폭포 소리를 들으며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폭포 
꼭대기에 다다른다. 건기인 1월부터 6월 사이엔 수량이 적지만, 폭포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엔 부족함이 없다. 느긋하고 여유 있게 하이킹을 
즐기고 싶다면 부담 없이 도전해볼 만한 코스다. 
괌 북쪽 끝부분에 있는 리티디안비치(Ritidian Beach)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된 곳으로, 빽빽하게 우거진 야자수와 열대 
밀림이 장관을 이룬다. 자연보호 차원에서 오후 4시면 문을 닫기 때문에 
오전에 서둘러 가보는 게 좋을 듯. 리티디안 포인트를 지나 아래로 내려
가다 비포장도로로 들어서면 리티디안비치가 있다. 현지인이 많이 찾는 
곳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가 최고. 아름다운 모래사장을 천천히 
산책하거나 간단히 스노클링을 즐겨도 좋다.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괌에는 바다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이 거치지 않은 
거칠고 투박한 능선과 숲도 있다. ATV를 타고 다듬어지지 않은 산길을 
거침없이 내달리는 오프로드 어드벤처는 괌의 숨은 비경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아산만 인근의 액티비티 업체 ‘렛츠라이드괌’에서 
‘어드벤처 라이드(Adventure Ride)’를 신청하면, 전문 라이더와 함께 
안전하면서도 짜릿하게 ATV를 즐길 수 있다.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청각 자료를 통해 안전교육을 받고 헬멧과 고글까지 착용하면 
준비 끝. ATV는 남태평양 대자연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중부 숲속에서 
이루어진다. 차량 이동을 포함해 총 3시간 동안 진행,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중부 마을 산타리타(Santa Rita)에서 시작해 남부 해변의 멋진 바다 
전망을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를 둘러볼 수 있다. 전날 비가 많이 온 터라 
바닥은 진흙 범벅이 된 상황. 오히려 리얼하고 생생하게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었다. 가파른 언덕에서 ATV가 곤두박질칠 때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엄청난 스릴을 만끽할 수 있고, 타잔(Tarzan) 폭포에서 가볍게 트레킹을 
즐기며 더위를 날려보낼 수 있다. 폭포수에 발을 담그며 잠시 쉬는 것도 
좋다.
괌의 속살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싶다면 하이킹이 멋진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괌은 우리나라 거제도 크기의 자그마한 섬이지만, 지역별로 다른 
매력이 넘친다. 평지로 이루어진 괌 중부는 투몬·아가나 등 아름다운 
해안선이 펼쳐진 세련된 분위기라면, 남부는 토속적인 차모로 마을과 
날것 그대로의 원시 자연이 살아 숨 쉬고, 북부는 한가로운 자연 풍광과 
전쟁 유적지를 만날 수 있다. 토요일마다 열리는 하이킹 프로그램 괌 
부니 스톰스(Guam Boonie Stomps)는 괌의 아름다운 지역을 현지인 

(왼쪽 페이지 위부터) ATV를 타고 산길을 거침없이 내달리는 오프로드 
어드벤처는 괌의 숨은 속살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괌의 속살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싶다면 하이킹이 멋진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오른쪽 페이지) 괌 북쪽 끝부분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되어 색다른 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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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GUAM

비자 무비자로 45일간 체류.
시차 우리나라보다 1시간 빠름.
기후 �열대성 기후로 연중 �

21~32℃를 유지.
언어 영어.
통화 �미국달러(USD). �

1달러=약 1188원�
(2020년 9월 7일 기준)

전화 �미국 국가 번호는 1, �
괌 지역 번호는 671. 

전압 110V.

SHOPPING PLACE

괌 프리미어 아웃렛 Guam Premier Outlets

JP 슈퍼 스토어 JP Super Store

투몬 샌즈 플라자 Tumon Sands Plaza

마이크로네시아 몰 Micronesia Mall

T 갤러리아 T Galleria by DFS

산호초 사이에 숨어 있는 물고기들이 벌 떼처럼 모여든다. 무리 지어 
헤엄치는 아름다운 물고기 행렬에 시선을 떼지 못할 정도. 
괌의 아름다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 아갓 마리나(Agat Marina)에서 탑승하는 린든 돌핀 크루즈에는 
돌핀 와칭, 바닷속을 구경하는 스노클링, 열대어 낚시 등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액티비티가 포함돼 있다. 괌에는 대규모 야생 돌고래 서식지가 
많아 20분 정도만 보트를 타고 나가면 돌고래가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운이 좋으면 달리는 보트 뒤로 하얗게 일어나는 파도를 따라 
수십 마리의 돌고래가 다이빙하는 장관을 코앞에서 볼 수도 있다. 돌핀 
와칭이 끝나면 스노클링 타임. 바다 한가운데서 즐기는 스노클링은 호텔 
앞 얕은 바다에서 하는 스노클링과 차원이 다르다. 푸른 바닷속 수많은 
열대어가 손에 잡힐 듯 지나가고 한가로이 헤엄치는 바다거북도 만나볼 수 

크리스털처럼 맑고 투명한 괌의 바다에서 희귀한 해양 생물을 만나고 
싶다면 ‘피시 아이 마린 파크’가 제격이다. 수영을 못 해도 전혀 걱정 없다. 
수심 10m의 산호초 구덩이 안에 설치된 괌의
유일한 수중 전망대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버터플라이와 니모 등 
다양한 수중 생물을 만날 수 있다. 나선형의 철제 계단을 빙글빙글 돌아 
내려가면, 24개의 큰 창이 달린 널찍한 원형 전망대가 나온다. 제트스키 
금지 해역으로 지정된 피티베이 해양 보호 구역에 세워진 덕에 200여 
종의 다양한 물고기를 볼 수 있는 것. 잠수사가 유리창으로 다가와 문어를 
보여주는데, 신기한 광경에 카메라 셔터 세례가 쏟아진다. 말미잘 촉수 
사이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니모를 관찰하는 것도 큰 재미. 좀 더 
가까이서 물고기를 만나고 싶다면, 스노클링을 체험할 것. 피티베이는 
천연 산호초로 둘러싸여 열대어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 먹이를 나눠주자 

있는 것. 아동용 장비 자약(Zayak)과 대형 튜브를 무료로 대여해줘 누구든 
안전하게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다. 베테랑 가이드가 무료로 수중 촬영도 
해준다.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신나게 누렸다면 선상에서 열대어 낚시도 
해보자. 그야말로 사방이 낚시 포인트. 투명한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들 
사이로 낚싯대를 던지면 누구나 쉽게 열대어를 낚을 수 있다. 
산과 바다를 넘어 괌의 하늘을 정복하고 싶다면 2400m 상공에서 시속 
200km로 낙하하는 스카이다이빙만큼 짜릿한 경험도 없을 것. 괌 최고의 
액티비티로 꼽히는 스카이다이빙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괌 최대 규모의 스카이다이빙 전문 업체인 ‘스카이다이브 괌’을 찾도록 
하자. 스카이다이빙만을 위한 전용 비행기를 갖추고 있을뿐더러 숙련된 
가이드가 동행, 믿음직스럽고 안전한 스카이다이빙을 만끽할 수 있다. 
낙하까지의 과정은 뜻밖에 간단한데, 낙하복을 입고 짤막한 훈련을 받은 
후 비행기에 오르면 준비 끝. 낙하 중엔 함께하는 가이드가 낙하 포지션을 
잡아줘 초보자라도 안전하고 여유롭게 착지에 임할 수 있다. 또한, 가이드가 
액션캠으로 비행 전부터 낙하 후까지의 과정을 그대로 녹화, 자신의 
스카이다이빙 영상이 담긴 DVD를 만들어준다. 기본료에 포함된 높이는 
2400m이지만, 추가 요금을 내면 최고 4200m 높이에서 낙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Dive in Nature
바다를 넘어 하늘까지

(왼쪽부터) 크리스털처럼 투명한 괌의 바다를 
체험하고 싶다면 스노클링을 빼놓지 말 것.
돌고래를 보러 바다로 나가거나 호젓하게 카약을 즐기는 등 
괌의 바다를 느끼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스카이다이빙은 괌 최고의 액티비티로 꼽힐 만큼 
매력적인 경험이다. 

Ⓒ Hwy Seung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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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모래가 가득한 아름다운 해변에서 느긋한 여유를 
누리는 동시에 사람 냄새 물씬 나는, 그러나 소박한 멋이 �
살아 있는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다낭만 한 곳이 없다. 
에디터 임경아 글 최종인 사진 오충근

도심을 걷다, �
다낭

워라밸 트립 2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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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롭게 휴식을 즐기기 좋다. 인기에 비해 사람이 붐비지 않는 것도 장점. 
파도가 잔잔한 편이라 해안가나 리조트에 있는 워터 스포츠 센터에서 
카약, 서핑, 윈드서핑, 제트스키 등을 대여해 워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패러세일링도 추가됐다. 단, 에메랄드빛 맑은 바다가 아니어서 
스노클링이나 스쿠버다이빙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낭의 뜨거운 한낮의 태양을 피하고 싶다면 ‘베트남 속 유럽’으로 불리는 
바나힐스(Bana Hills Mountain Resort)로 가보자. 해발 1487m에 
자리한 테마파크인 이곳은 베트남의 고온다습한 날씨를 견디기 힘들었던 
식민 시절 프랑스인들이 휴양지로 개발했다. 고도가 높아 연중 서늘한 

경건하게 기도하는 신도들과 여행자가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한낮에는 그늘이 없어 햇빛을 피하기 어려우니 해 질 
녘에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린응사에 서서 탁 트인 다낭 해변을 바라보며 
일몰을 즐기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해가 지면 해수관음상을 
비추는 조명이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니 놓치지 말 것.

다낭에 왔다면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은 해변. <포브스>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6대 해변에 꼽힌 미케비치(My Khe Beach)는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다. 다낭 북동쪽 선짜반도에서부터 남쪽 호이안까지 
초승달 모양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50km의 해안선을 따라 팜반동비치, 
푹마이비치, 다나비치, 논느억비치 등이 있는데 이 지역을 ‘미케비치’라 
부른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의 휴양지였던 이곳은 태닝과 서핑을 즐기는 
여행자로 가득하다. 해가 지면 해수욕을 하기 위해 모인 현지인들로 더욱 
활기를 띤다. 고운 백사장에는 야자수로 만든 전통 파라솔과 비치베드가 
나란히 늘어선다. 대여료가 비싸지 않고 시원한 음료와 간식거리도 판매해 

기온을 유지한다. 프랑스인이 돌아간 후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이곳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면서 지금의 테마파크가 조성됐다. 현재는 호텔과 
정원, 사원, 와인 저장고, 레스토랑 및 놀이공원이 갖추어져 있다. 프랑스 
건축양식 그대로 복원되어 포토 스폿으로 유명해지고 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웨딩 촬영 장소로 많이 이용한다. 바나힐스를 꼭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 총 5801m에 달하는 
케이블카는 지상 수오이모 역에서 바나 역까지 약 20분 소요된다. 안개가 
낀 날이면 산 정상에 오르는 동안 무릉도원 같은 풍경을 감상할수 있다. 
바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지은 린응사(Chua Linh Ung)는 다낭 
투어에서 빼놓으면 안 될 곳이다. 월남전 당시 다낭에서 탈출하다 바다에 
빠져 죽은 보트피플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지어진 사원으로, 2003년 
보트피플이던 미국인 피터 뉴엣(Peter Newett)에 의해 완공됐다. 다낭에서 
제일 큰 사찰이자 베트남 최대의 해수관음상으로 유명하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미케비치 어디서든 선짜반도 산기슭에 위치한 67m 높이의 하얀 
해수관음상을 볼 수 있다. 해수관음상은 예부터 육지를 지키는 부처로 
해안가 근처 절에 주로 세워졌는데, 2010년 린응사의 해수관음상이 완공된 
후로 다낭에 큰 태풍이 없었다고 한다. 우뚝 솟은 3개의 문을 지나면 대형 
분재와 18나한 석상 뒤로 대웅전이 반갑게 맞이해준다. 경내가 워낙 넓어 

Walk Down City
느릿느릿 천천히

WHERE TO GO

응우한선 Marble Mountains

아시아파크 Asia Park

까오다이교 사원 Cao Dai Temple

다낭 대성당 Da Nang Cathedral

다낭 박물관 Museum of Da Nang

MUST TO DO

베트남식 커피 마시기
1일 1마사지 받기
서핑 강습 체험하기
올드타운에서 자전거 타기
투본강에 소원등 띄우기

(왼쪽부터) 바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지은  
린응사(Chua Linh Ung)는 다낭 투어에서 빼놓으면 안 될 곳이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6대 해변에 꼽힌 미케비치는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다. 
바나힐스는 식민 시절 프랑스인들이 휴양지로 개발한 곳으로  
‘베트남 속 유럽’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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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History 
문화유산 속으로 

오랜 전통을 그대로 살리면서 개성 있게 변주를 더한 골목, 순박하고 착한 
서민들. 호이안은 가장 베트남다운 곳으로 손꼽을 만하다. 동남아 최대의 
무역항이었던 호이안은 ‘바다의 실크로드’라 불렸다. 배를 타고 이곳에 온 
이들은 마을을 형성했는데, 지금도 투본강을 중심으로 한 올드 시티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베트남과 중국, 일본, 프랑스의 문화가 혼재한 이 일대는 
199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호이안의 올드타운(Old Town)엔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과거 
해상 무역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올드타운, 에이션트타운 등으로 불리는 호이안의 옛 마을은 낮과 밤의 
판이한 풍경으로 세계의 여행자를 유혹한다. 노란색 벽을 두른 호이안의 
전통 가옥은 베트남과 중국, 일본, 포르투갈, 네덜란드의 문화를 저마다 
조금씩 담고 있다. 내원교를 비롯한 중국인회관과 고가, 박물관 등이 
올드타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고 호이안이 과거에만 갇힌 여행지는 
아니다. 한낮의 더위를 식히기에 좋은 트렌디한 카페와 레스토랑 그리고 
편집숍이 하나, 둘 늘고 있는 것. 밤이면 투본강의 아름다운 배경이 여행자의 
쉼터가 되어 비단등 아래 카페나 바의 자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올드타운을 여유 있게 즐기려면 가게들이 문을 여는 오전 9시를 추천한다. 
일본과 도자기 교역이 활발하던 호이안에는 한때 일본인 마을이 
형성되기도 했다. 현재는 일본교라 불리는 내원교가 당시의 유일한 흔적.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일본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20m 길이의 작은 
목책교가 그것이다. 호이안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내원교는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인기 있는 포토 스폿. 웨딩 촬영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다리 양끝에는 원숭이 석상과 개의 석상이 놓여 있다. 지붕이 덮여  
어두운 다리 안에는 작은 사당이 있다. 
올드타운 입구에서 내원교를 건너면 옛 중국인 마을이 나타난다. 화교들이 
모여 고향별로 회관을 만들고 사당에 신을 모셨던 것. 회합 장소는 물론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관혼상제를 올리는 장소로 이용했다. 1741년 
호이안에 최초로 생긴 중국인 회관 ‘중화회관’은 중국 5개 지역 화교 상인이 
모여 지은 총회관. 회관 안에는 바다의 여신을 모시는 천후궁이 있다. 
1885년 내원교 옆에 지어진 ‘광동회관’은 광동성 출신 화교들의 회관이자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다. 화려한 입구에 이끌려 회관 안에 들어가면 
2개의 문을 지나야 사당을 만날 수 있다. 중국인 회관 중 규모가 가장 큰 
‘복건회관’은 1757년 완공됐다. 이곳 역시 바다의 여신인 천후를 숭배하는 
사당이 유명하다. 베트남에 얼마 남지 않은 순수 중국 양식 건축물이다. 
다소 낯선 지역인 ‘조주회관’은 올드타운 동쪽에 있어 상대적으로 방문객의 
발길이 뜸한 회관이다. 특이하게 천후 대신 바다의 용왕을 모시는 사원이 
있다. 제단 앞 조각상은 2명의 소녀가 춤추는 것을 묘사했는데, 일본식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 

ALL ABOUT DA NANG 

비자 15일 이내 여행 무비자.
시차 한국보다 2시간 늦다.
기후 �고온다습한 열대몬순. �

3~8월은 건기, 9~2월은 우기.
언어 베트남어. 관광지에서는 영어 통용.
통화 �화페 단위는 동(VND)이고 �

1만 동=511원�
(2020년 9월 10일 기준).

전화 �베트남 국가 번호는 84, �
다낭 지역 번호는 236.

전압 220V, 50Hz. 

WHAT TO EAT

까오라우 Cao Lau

분보후에 Bun Bo Hue

호안탄찌엔 Hoanh Thanh Chien

라오멍싸오 Lao Muong Xao

반미 Banh Mi

(왼쪽 페이지) 베트남 전통의 비단등. 호이안 야시장에 가면 
알록달록한 비단등이 여행자의 지갑을 열게 한다.
(오른쪽 페이지 위부터) 자전거로 올드타운을 돌아보는 시간은 
타임머신을 탄 듯 특별함을 안겨주는 여행이 된다.
올드타운 입구에서 내원교를 건너 볼 수 있는 옛 중국인 마을에는 
화교들이 모여 고향별로 회관을 만들고 사당에 신을 모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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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ESTINATION
무안공항에 내려 자동차로 40분이면 닿는 
목포. 싱그러운 바닷바람, 유달산 봉우리의 
정겨움, 포근하고도 구슬픈 정서를 간직한 
목포의 어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만난다. 
에디터 박진명 사진 김마주, <AB-ROAD> 자료실 

从务安机场乘车约40分钟即可抵达木浦。清
新的海风、多情的儒达山山峰，木浦的昨天
与今天蕴藏着温暖而悲伤的情感，让我们一
起聆听木浦的故事。
编辑 朴镇明 图片 金玛周·<ABROAD>资料室

務安空港から車で40分の距離に位置する木
浦は、さわやかな海風、美しい儒達山、そして悲しい
歴史を抱く町。木浦の過去と現在を旅した。 
構成 パク·チンミョン 写真 キム·マジュ·<ABROAD>資料室

목포의 어제  
그리고 오늘
木浦的昨天与今天
木浦の過去と現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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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는 1493년, 조선 시대 수군의 진영인 목포
진이 설치된 후 600여 년 항구도시의 역사를 이
어오고 있다. 정유재란 당시에는 이순신 장군이 
106일 동안 머무르며 수군 재건의 토대를 마련
하는 등 군사 요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
한제국 시대에 비로소 목포가 개항하며 곡창지
대인 호남의 물산이 목포항에 집결했다. 일본인
들은 이러한 지리적 요인 때문에 일찍이 눈독 들
여 목포의 논밭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일본인 집
단 거주지까지 생겨났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목포항의 기능을 곡물 수탈로 설정하고 동양척
식주식회사 목포 지점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인은 화려한 일본인 거주 지역 근처에 작은 
움막 따위를 지어 좁디좁은 골목에서 지냈다.
광복 이후 바다를 매립해 면적을 늘려 지역 경제 
발전에 힘썼으며, 민주화 운동 당시 수많은 학생
이 시위에 나섰다. 당시 목포역은 학생운동의 본
산으로 궐기대회와 대책 마련에 나선 시민들이 
모이던 장이었다. 가슴 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고
장, 목포는 사실 광복 이후 크게 주목받지 못한 
땅이었다. 하지만 2018년에 최초로 한 동네 전
체가 근대문화공간으로 지정된 뒤 관광객이 늘
었다. 적산가옥과 일본식 정원, 그리고 자로 잰 
듯 반듯하게 닦아놓은 도로 등 근대의 생활상을 
여실히 볼 수 있는 이곳이 바로 피로 얼룩진 우
리네 역사를 방증하는 살아 있는 증거다. 
목포시청에서는 목포 역사를 한결 생생하고 바
로 알 수 있도록 해설사의 설명을 무료로 들려주
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원래 30명이 모
이면 한 분의 해설사가 동행하지만, 코로나바이
러스 유행 이후 5명만 모여도 가능하다. 해설사
와 함께한다면 더욱 흥미롭고 생생하게 목포 여
행을 즐길 수 있으니 꼭 신청하길 바란다.

역사 속 목포 이야기
木浦的历史故事
歴史でたどる木浦の町

1493年建成的木浦镇是朝鲜时代的水军营
地，此后的600余年间，木浦作为一座港口
城市，书写了光辉灿烂的历史。丁酉再乱爆
发后，李舜臣将军曾在木浦驻扎106天，为
重建水军打下坚实基础，木浦也成为一座
具有重要意义的军事要地。大韩帝国时期，
随着木浦正式开埠，来自粮食产地湖南的
物资都纷纷汇聚到木浦港。木浦因重要的
地理位置，引起了日本人的觊觎，他们开始
不断收购田地，甚至在这里还出现了日本
人聚居区。在韩国被日本强占后，木浦港成
为日本人掠夺粮食的门户，东洋拓殖株式会
社还在木浦成立了分公司。朝鲜人只能在
豪华的日本人聚居区附近搭建窝棚，在狭
窄的胡同中艰难度日。
解放后，通过填海造地增加了土地面积，地
区经济实现了长足发展。民主化运动爆发
后，大批学生纷纷加入到示威游行的队伍
中。当时，木浦站曾是学生运动的中心，参加
誓师大会和献计献策的市民们纷纷汇聚于
此。木浦是那段悲伤历史的见证者，但是在
解放后逐渐被人们遗忘。2018年，随着韩
国第一个被指定为近代文化空间的社区的
诞生，游客逐渐增多。敌产家屋、日式庭院
以及整齐划一的街道……，真实反映出近
代生活面貌的木浦，最直观地印证了那段
伤痕累累的历史。
为了让大家能够更加生动、准确地了解木
浦历史，木浦市政府开设了免费听讲解员
讲解的项目。原来每30个人，配备一位讲解
员。但是在新冠肺炎疫情爆发后，每5人就
可有一位讲解员随行。在讲解员的陪同下，
能够享受到更加生动有趣的木浦之旅，一
定不要错过。

朝鮮王朝時代の1493年に水軍の木浦陣が設
置された木浦は、以来、約600年もの間、港町
として存在している。丁酉再乱(慶長の役)時
は、李舜臣将軍が106日間留まり水軍を立て
直した、重要な軍事要衝地だった。大韓帝国
の時に、木浦港が開港。穀倉地帯である湖南
地方（全羅道）で収穫された物が木浦港に集
められ、日本へと積み出された。日本の植民
地になってからは東洋拓殖株式会社木浦支
店が置かれ、多くの日本人が移り住み、華や
かな日本人街が形成された。一方、朝鮮民族
はその近くの狭い路地裏に掘っ建て小屋を作
り過ごした。
1945年以降は、海を埋めたて、地域経済発展
がすすめられた。また、民主化運動全盛期に
は、学生たちによるデモが盛んに行われた。中
でも、木浦駅は決起集会が開かれたり、対策
準備のために多くの市民が集まったりした場
所として知られる。こうした歴史を持つ木浦だ
が、1945年以降、特に注目されることはなか
った。しかし、2018年に、日本家屋や日本庭
園、まっすぐ敷かれた道路などが密集するエ
リアが近代文化空間に指定されると、観光客
が急増。現在は、韓国の近代史を垣間見るこ
とができる町として脚光を浴びている。
木浦市庁では、木浦の歴史をより深く理解し
てもらおうと、解説士と町を歩く探訪プログラ
ムを実施している。料金は無料。本来は30人
に1名の解説士が同行するが、コロナウィルス
が流行している現在は、5人に1名の解説士
が同行する。解説を聞くことで、より一層意味
深い木浦探訪ができる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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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 눈물을 따라
见证木浦的泪水
木浦の涙を聴きながら

일제강점기에 일본 영사관이었던 목포근대역사
관 1관은 목포를 대표하는 최고의 근대건축물이
다. 처음에는 건물 외관이 서구식이고 내부에는 
대리석 벽난로 9개가 있던 걸로 보아 러시아 영
사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내 건물 전체를 감
싸고 있는 붉은 벽돌이 오사카에서 왔고, 벽돌의 
배치가 일본을 뜻하는 태양의 형태를 띠고 있어 
1898년 호남 지역을 지배하려는 야욕으로 지어
진 건축물이라고 판명 났다. 건물 외부에는 6·25
전쟁 당시 박힌 것으로 추정되는 총알 자국이 곳
곳에 있어 역사의 생생함을 더한다. 광복 이후 이 
건물은 목포시청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근대역사관 1관에서 도보로 3분 채 되지 않는 
곳에 자리한 근대역사관 2관은 동양척식주식
회사 목포점 건물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
본이 1909년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조선의 경제 
독점과 토지 및 자원 등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
로 세운 국책회사이자 착취 기관이다. 서울 본점
을 시작으로 평양,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역 교통 
요충지 9곳에 설치됐고, 목포에는 1920년에 설
립되었다. 현재는 부산과 목포 지점 건물만이 당
시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전시관 안에는 목포
의 옛 사진부터 조선 왕조의 마지막 모습, 일본
이 저지른 악랄했던 행태 등을 담은 사진을 전시
하고 있다. 이 건물은 전라남도 기념물 174호로 
지정됐다. 
근대역사관에서 나와 5분 정도 걸어 도착한 근
대문화거리는 개화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골목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일본 가옥과 
병원 관사, 기독교회, 상가주택, 그리고 일본 특
유의 반듯반듯한 도로 등을 만날 수 있다. ‘원도
심’으로 불리는 이 동네는 2018년 8월 문화재로 
지정됐는데, 동네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한 건 최
초다.

木浦近代历史馆1馆是木浦最具代表性的
近代建筑，在日本殖民统治时期，这里曾是
日本领事馆。建筑外观呈现浓郁的西式风
格，内部建有9个大理石壁炉，一眼望去会
让人误以为是俄国领事馆。但是，包裹整座
建筑的红色墙砖来自大阪，砖块的布局呈
太阳形态，这一形态正是日本的代表，因此
这座建筑被断定是日本为实现统治湖南地
区的野心，在1898年建造而成。建筑外墙上
随处可见清晰的弹痕，这些弹痕据推测是
6·25战争时期残留下来的，这也让那段历史
更加生动。解放后，这座建筑还曾作为木浦
市政府办公大楼使用。
从近代历史馆1馆出发，步行约3分钟即可
抵达近代历史馆2馆，这里曾是东洋拓殖株
式会社木浦分公司的所在地。东洋拓殖株
式会社是日本为实现对朝鲜的殖民统治，
垄断朝鲜经济以及掠夺朝鲜的土地和资
源，于1909年创办的国策公司和剥削机构。
总公司设在首尔，此后相继在平壤、釜山等
全国九大重要城市和交通要地成立了分公
司，木浦分公司于1920年成立。目前，只有
位于釜山和木浦的分公司大楼还完好保留
着原貌。展馆内部展出着木浦的老照片，以
及展现了朝鲜末代王朝的面貌和日本犯下
的累累罪行等的照片。这座建筑已被指定
为第174号全罗南道纪念物。
走出近代历史馆，步行约5分钟可抵达近
代文化街，这里完美保留着韩国开化期时
的面貌。大街小巷随处可见形态各异的日
式房屋、医院、基督教会、商街住宅以及日
本特有的平整道路等。这里被称为“老市中
心”，2018年8月被指定为文化遗产。整个
社区被指定为文化遗产在韩国尚属首次。

木浦の涙とは、日本統治時代に大ヒットした
歌。歌詞は一見ラブソングのようだが、日本植
民地下で苦悩した朝鮮民族の悲哀が込めら
れている。木浦の涙の歌詞のように、木浦に
は悲哀の歴史の跡が数多く残っている。中で
も、日本植民地時代に日本領事館として使わ
れていた木浦近代歴史館1館は、最も有名。外
観は西欧風、内部には大理石の暖炉が9つ設
置されている。建物全体を覆っている赤レン
ガは大阪から運ばれたものだという。外壁に
は、日本を意味する太陽の形をした模様が施
されているほか、朝鮮戦争時のものだと思わ
れる銃痕もあり、当時の様子を生 し々く伝えて
いる。この建物は、1945年以降、木浦市庁と
しても使われた。
また、近代歴史館1館から徒歩3分の距離に
は、東洋拓殖株式会社木浦支店だった近代
歴史館2館がある。東洋拓殖株式会社とは、
1908年に設立された会社で、日本では朝鮮
における拓殖資金の供給および拓殖事業を
行う会社として知られるが、韓国では土地や
資源を収奪する搾取機関として認識されてい
る。木浦支店が設立されたのは1920年。ソウ
ル本店、平壌支店、釜山支店など、主要交通要
衝地の9ヶ所に設置され、このうち、釜山支店
と木浦支店が当時の姿のまま残っている。内
部は展示館になっており、木浦の昔の写真や
朝鮮王朝の最後の写真、また、日本が犯した
非行などの資料が展示されている。なお、建物
は全羅南道記念物174号に指定されている。 
近代歴史館から約5分の距離に、木浦の開花
期を彷彿とさせる近代文化通りがある。路地
には日本家屋や、病院官舎、キリスト教会、店
などが復元され、軒を連ねている。「元都心」
と呼ばれるこのエリアは、2018年8月に文化
財に指定された。韓国で町が文化財に指定さ
れたのはここが初め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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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는 항구와 다도해를 품은 도시답게 이를 조
망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이 여럿이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삼학도 크루즈, 스카이워크 등이 그
렇고 목포항에서 요트를 타볼 수 있는 기회도 주
어진다. 놀거리와 볼거리 풍부한 목포에서 처
음 도전해 볼 것은 목포 해상 케이블카. 북항 스
테이션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유달산을 경유해 
고하도까지 갈 수 있다. 무려 3.23km의 길이와 
155m 높이. 국내에서 최장 구간과 최고 높이의 
해상 케이블카를 자랑한다. 목포 바다를 가로지
르며 다도해와 목포항, 삼학도 등 목포시내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고하도에 도착해 산책로
를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를 모티프로 한 전망대가 있다. 고하도 전망
대에서 조금 더 걸어 내려오면 해안 덱 둘레길이 
마련돼 있다. 약 1080m의 길이로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산책할 수 있다. 
목포 대반동 앞바다에 자리한 스카이워크는 길
이 54m와 높이 15m로 바닥의 3분의 2 이상이 
안전한 투명 강화유리와 스틸 발판으로 제작됐
다. 상공 15m에서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한 
스릴감을 맛볼 수 있다. 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보
는 목포대교와 서해의 낙조,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가 이루는 풍경을 조망할 수도 있다. 
삼학도는 목포의 전설과 옛 목포인의 삶을 간직
한 장소다. 최근 목포 옛 항구의 정취와 남해안
을 두루 구경할 수 있는 삼학도 크루즈와 목포의 
9미를 느낄 수 있는 목포항구장터가 조성됐다. 
삼학도 크루즈는 목포대교 바로 밑까지 돌며 세
월호가 목포 신항에 거치돼 있는 모습, 그리고 
신시가지인 평화의 광장까지 돌아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삼학도 크루즈 바로 옆에 자리
한 목포항구포차에서는 목포대교와 여객선 터
미널 등 항구의 야경을 바라보며 목포의 맛을 제
대로 느낄 수 있는 목포항구포차가 즐비해 다양
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다. 

木浦不愧是一座拥有港口和多岛海的城
市，这里建有许多可以眺望美景的体验设
施，如木浦海上缆车、三鹤岛游轮和天空步
道等，来到木浦港还可搭乘游艇。在景色宜
人、乐趣无穷的木浦，第一个值得挑战的项
目就是木浦海上缆车。在北港站搭乘缆车，
途经儒达山，到达高下岛。全长约3.23km，
高约155m，这是韩国最长、最高的海上缆
车。搭乘缆车横穿木浦海，可一眼望到多岛
海、木浦港、三鹤岛等，还可将木浦市内美
景尽收眼底。抵达高下岛后，沿步道行走约
10分钟，可见到一座以李舜臣将军的12艘
船只为主题建成的瞭望台。从高下岛瞭望
台向下步行一小段路，海岸线步道就会跃
入眼帘。步道全长约1080m，游人可一边眺
望茫茫大海，一边悠然漫步。
天空步道位于木浦大盘洞前海，长约54m，
高约15m，三分之二以上的地面以透明钢
化玻璃和钢板制成。来此可体验到在距海
面15m的高空中行走的紧张与刺激感。从
天空步道远远望去，木浦大桥、西海落日与
木浦海上缆车完美融合，形成一幅优美的
风景画卷。
三鹤岛上流传着木浦的传说，并保留了古代
木浦人的生活面貌。最近，开通了可领略到
木浦老港口风情以及南海岸美景的三鹤岛
游轮，并建成了可品尝到木浦九味的木浦
港口市场。三鹤岛游轮从木浦大桥下方穿
过，沿途可观看到停靠在木浦新港的岁月
号以及新市区和平广场，全程约需1小时30
分钟。在位于三鹤岛游轮旁边的木浦港口
大排档，可观赏到木浦大桥、客运码头等港
口美丽的夜景，还能品尝到正宗的木浦美
食，这里云集着众多小吃店，可品尝到各式
各样的美食。

多島海を抱く港町木浦には、木浦海上ケーブ
ルカー、三鶴島クルーズ、スカイウォークなど、
絶景を眺めることができる展望施設がいくつ
もある。 また、木浦港ではヨット体験もでき
るなど、遊び場や見どころが豊富。中でもおす
すめは、木浦海上ケーブルカー。北港ステーシ
ョンから搭乗すると、儒達山を経由し、高下島
まで行くことができる。韓国最長の3.23キロ、
高さ155メートルを誇り、木浦の海、多島海の
全景、木浦港、三鶴島、木浦市内などが一望
できる。高下島で降りて、散歩道を10分ほど歩
くと、李舜臣将軍の12隻の船をモチーフにし
た展望台に到着する。高下島展望台の近くに
は、全長約1080メートルのデッキ散策路があ
るので、広い海を眺めながら散歩するのもお
すすめ。
木浦の大盤洞には、全長54メートル、高さ15メ
ートルのスカイウォークがある。足元は、3分
の2以上が透明の安全ガラス床になっており、
海上を歩いているような感覚を味わうことが
できる。また、スカイウォークからは木浦大橋
や、西海に沈む夕日、木浦海上ケーブルカーな
どを眺めることができる。 
三鶴島は、木浦の伝説や昔からの人々の暮ら
しが受け継がれているところ。近年は、趣ある
木浦の旧港や、南海岸などを周遊する三鶴島
クルーズや、木浦の9味が堪能できる木浦の
港市場なども設置された。三鶴島クルーズは
木浦大橋をくぐり、セウォル号が置かれている
木浦新港を経由し、新市街地である平和の広
場などを巡る。所要時間は約1時間30分。近く
には、木浦港屋台街があり、木浦大橋や旅客
船ターミナルの夜景を眺めながら、さまざま
な木浦グルメ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

목포는 지금  
무한 변화 중
如今的木浦正迎来日新月异的变化
変化しつづける木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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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제로 웨이스트 시대
零浪费时代

제로 웨이스트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내가 지금 취하는 
편안함이 어딘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 역시 제로 웨이스트 실천의 시작이다. 아픈 지구를 
살리기 위해 소소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를 내는  

숍들을 통해 작은 변화가 그리는 미래를 만나본다. 
에디터 박진명 사진 손동주(스튜디오103) 

零浪费对我们而言，不再是一个遥不可及的词汇。 
当你意识到自己原本舒适的生活变得不再舒适的那一 

刻起，就迈出了践行零浪费的第一步。让我们通过那些为
了拯救伤痕累累的地球发出微小但有力的声音的商店，

来了解一下这些小小的变化勾勒出的未来。
编辑 朴镇明 图片 孙东周 (103工作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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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 us Earth, us
주소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150 전화번호 010-7105-9413 운영시간 평일 12:00~21:00, 화요일 휴무 가격 바닐라빈크림라떼 6500원, 그래, 놀라지 마 이거 케이크야 8000원

地址 首尔麻浦区成美山路150 电话号码 010-7105-9413 营业时间 平时 12:00~21:00, 周二休息 价格 香草奶油拿铁 6500韩元, 没错，别惊讶这就是蛋糕 8000韩元

지구를 위한 조금 불편한 선택 Earth, us
마치 안락한 다락방의 문을 연 것 같은 카페 ‘Earth, us(이하 얼스어스)’에는 
티슈와 빨대, 테이크아웃 잔 등 일회용품이 없다. 카페 사업을 시작하기 전 
SNS에서 홈카페 콘텐츠로 인기를 얻은 길현희 대표는 학교 다닐 때부터 환
경에 유독 관심이 많았다. 팔로어 수가 점차 늘어나자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
와 환경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던 차에 카페에서 일
회용품을 쓰지 말자는 피드를 만들었다. 소비자가 먼저 카페에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요구할 수 있는 힘과 의식이 생기길 바랐다.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그에 힘입어 일회용품이 없는 카페를 만들게 된 것. 이미 편리함에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다. 플라스틱 제로 카페로 유명해졌지만 여전
히 모르고 방문하는 손님이 불편하다고 남긴 후기도 봤다. 하지만 그럴수록 
얼스어스의 신념은 더욱 굳건해진다.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공간이 유의
미해지려면 이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 관심이 없고,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게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얼스어스에 오는 손님들이 
‘이런 공간도 있구나,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게 그리 불편한 일은 아니구나’
하고 느끼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이다. 

为了地球做出一些牺牲 Earth, us
咖啡店“Earth，us”就像是开启了安乐阁的阁楼之门，这里不提供纸
巾、吸管、外卖杯等一次性用品。在开始经营咖啡店之前，吉贤熙代表
通过SNS上的家庭咖啡店积累了极高的人气，他在学生时代就十分
关心环境问题。随着粉丝数逐渐增加，为了有效传达自己喜欢的咖啡
和环境这两个话题，他上传了“不要在咖啡店使用一次性用品”的帖
子，希望消费者首先能够产生要求咖啡店减少一次性用品的力量和
意识。帖子一经发出就引起了极大反响，在此基础上他创办了这家不
提供一次性用品的咖啡店。不过想要改变人们习以为常的便利方式

并非易事。尽管这里已经作为零塑料咖啡店声名鹊起，依然有很多不
知情的客人留言抱怨。不过越是这样，Earth,us的信念就变得越坚
定。想要让理所应当的事情在一个不恰当的空间变得更加有意义，就
必须要有说服力。哪怕对零浪费毫不关心，认为不使用吸管会有一点
不方便，但是只要能让来到Earth,us的客人产生“原来还有这样的
地方啊，不使用一次性用品也没有那么不方便”的想法，就可以说成功
了一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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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커 주소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15, 9층 전화번호 070-4118-0710 운영시간 평일 12:00~19:00, 토요일 12:00~18:00, 일요일 휴무

地址 首尔城东区往十里路115, 9层 电话号码 070-4118-0710 营业时间 平时 12:00~19:00, 周六 12:00~18:00, 周日休息

건강한 소비 방식 제안 더피커
성수동 공유 오피스 9층에 자리한 더피커는 제로 웨이스트 문화와 건강한 소
비 방식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던 2016년 오픈했다. 본래 지상에 비건 식당과 
함께 운영하다 매장 규모를 줄이고 내부 콘텐츠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금
의 자리로 옮겼다. 초기에는 제로 웨이스트라는 인식을 세우고 소비자와 적
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에 주력했다면, 국내에도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된 다양
한 문화가 정착하면서 이를 확산하는 데 목표를 두면서 이사를 결정했다. 더
피커의 시작은 독일 베를린의 ‘포장 없는 가게’를 국내 실정에 맞게 심화된 형
태로 들여오는 것이었다. 지상에서 지층으로, 매장 규모도 바뀌며 방식은 조

금 달라졌지만, 방향성은 오히려 더 뚜렷해졌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아니
라 쓰레기가 애초에 생기지 않게 고민하는 것. 따라서 현재 더피커는 제로 웨
이스트 문화를 삶에 적용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기업 교육, 자문, 컨설팅 등 콘
텐츠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더피커의 제품들은 체계적
인 기준에 따라 입점된다. 생산부터 유통, 그리고 소비자의 사용 기간과 폐기 
방법까지 꼼꼼히 챙겨 전 단계에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안전한 제품만이 더
피커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

提倡健康的消费方式 The Picker
2016年，The Picker在圣水洞公共办公室9层正式营业，当时人们
对零浪费文化和健康的消费方式还十分陌生。The Picker原本与
素食餐厅共同经营，为了缩小店铺规模以及让内部概念更加充实，
搬迁到了现在的位置。如果说初期主要致力于形成零成本意识，以
及与消费者积极沟通，那么随着国内各类零成本相关文化的扎根，
为了进一步推广这种文化，才最终决定搬家。根据韩国的实际情况，
以更加恰当的方式将德国柏林的“无包装商店”引进国内是创办
The Picker的初衷。随着从地面搬到高层，不仅商店规模发生改变，

经营方式也有所变化。店内考虑的不再是如何处理垃圾，而是如何
不产生垃圾。因此，现在的The Picker把更多精力放在开展将零浪
费文化应用于生活中的教育课程以及企业培训、顾问、咨询等领域。
也许正因如此，The Picker的产品都是按照系统化标准筛选出来
的。从生产到流通，从消费者的使用期限到废弃方式都考虑周全，只
有任何一个环节都不会危害到环境的安全产品，才能在The Picker
占有一席之地。

The P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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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디무드 주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52-6 전화번호 010-6753-0151 운영시간 매일 13:00~19:00, 월요일 휴무

地址 首尔西大门区延禧路52-6 电话号码 010-6753-0151 营业时间 每天 13:00~19:00, 周一休息

사소한 결심의 실천 우디무드
우디무드는 나무, 라탄, 대나무, 수초 등 자연 소재로 만든 생활 제품 편집숍
이다. 자연 소재를 이용해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의 제품까지 입점 영역을 넓
히고 있다. 자연 소재와 생활 전반에 밀접하게 사용되는 제품 위주로 준비해 
서 판매하다 보니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
다. 하진경 대표는 제로 웨이스트 마켓 참여 제의를 처음 받고 어렴풋이 알던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접하게 됐다. 처음 참여한 마켓에서 천연 수세미나 밀
랍 다회용 그랩백을 사서 직접 사용하며 우디무드 고객에게 권하고 싶은 마

음이 커졌다. 특히 설거지 비누는 베이킹소다를 제외하고 천연 유기농 원료
로 만들어 1000시간 이상 저온 숙성한 자연주의 세제로, 제조 방식부터 포장
까지 모든 공정이 친환경적이다. 세제에서 설거지 비누로, 천연 수세미로, 일
회용 랩에서 다회용 그랩백 사용으로 생활 습관을 큰 어려움 없이 바꿨다. 이
러한 경험이 ‘무포장 플리마켓’ 등의 캠페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우
디무드는 소창 행주나 패브릭을 이용한 설거지 제품으로 시작해 점차 제로 
웨이스트 관련 영역을 넓힐 생각이다. 

践行小小的决心 Woody Mood
Woody Mood是以木材、藤条、竹子、水草等纯天然材料制作生活用
品的品牌店。店内还销售着采用天然材料，从事创作活动的作家们制
作的产品，从而进一步拓宽了入驻产品的领域。选择以天然材料和与
生活息息相关的产品为主进行销售，让倡导零浪费成为一件自然而
然的事情。夏贞静代表第一次接到参加零浪费超市的建议后，才具体
接触到了这个模糊不清的概念。第一次来到零浪费超市，亲自购买和
使用天然洗碗布及茶会用蜂蜡保鲜袋后，让她更加迫切地想将这些

产品推荐给Woody Mood的顾客们。特别是采用了纯天然有机原料
的洗碗皂，是经过1000小时以上的低温熟成这一自然方式制作的天
然洗涤剂，从制造方式到包装等所有工艺流程都十分环保。从洗涤
剂到洗碗皂，再到天然洗碗布，从一次性保鲜膜到可重复使用的保鲜
袋，养成良好的生活习惯不再是一件困难的事情。这样的经验还延续
到了“无包装自选超市”等活动中。Woody Mood从销售以棉纱或面
料制成的洗碗用品起步，并计划逐渐扩大零浪费相关产品的领域。

Woody M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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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간결한 디자인에 담은 제주의 감성

디아넥스 호텔
THE ANNEX HOTEL

제주의 감성을 간결한 디자인으로 담아낸 컨템퍼러리(Contemporary) 디아넥스 호텔.  
객실 외 하이테크 시설이 완비된 회의실과 아라고나이트 고온천, 실내 수영장, 체험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통해 최고의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호텔이다. 

드넓은 자연 속에 위치해 어떤 각도에서 봐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디아넥스 호텔은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객실로, 기능적인 
편리함은 물론 37개의 슈페리어룸에서 
산방산과 마라도를 바라보며 제주의 낭만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 10평형의 슈페리어룸은 
침실과 화장실, 테라스 공간이 있다. 또한, 모든 
객실은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 청결함은 물론 
마치 내 집에 온 듯한 편안함까지 느껴진다.
호텔의 실내 수영장은 창밖으로 감상하는 제주의 
황홀한 풍경과 함께 탁 트인 공간감이 돋보인다. 
통유리창을 통해 푸른 하늘과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 모던한 
인테리어와 유무선 음향 시스템, 빔 프로젝트 등 
최상의 시설을 자랑하는 컨퍼런스룸까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디아넥스 호텔에서 
머무는 시간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만들어준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762번길 71 
예약문의 	064-792-8000 
객실	  총 43실 
부대시설 	 	레스토랑, 컨퍼런스룸, 온천장&실내 수영장, 북카페,  

실내 테니스장, 편의점, 야외 미니골프장 
홈페이지	  www.thepin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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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 호수 뷰가 펼쳐지는 공간
품격 있는 클래식 음악과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티타임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

디아넥스 호텔 1층에 자리한 디아넥스 레스토랑은 아침, 
점심, 저녁 모두를 즐길 수 있는 다이닝 시설이다. 아름다운 
제주의 풍광과 호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호수 뷰는  
디아넥스 레스토랑의 자랑이다. 감각적이고 세련된 
공간에서의 이국적인 호수 뷰 전망은 낮이나 밤이나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가족, 지인 등 소연회 
모임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는  
프라이빗 다이닝룸도 마련돼 있다.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은 만큼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된 것이 특징. 
최상급 한우로 제공되는 특선 샤부샤부와 게우밥, 
그리고 통전복을 감태로 말아낸 수제 전복김밥, 
갈치 속살을 발라내어 튀긴 특제 소스의 매콤한 맛이 
일품인 갈치김밥은 디아넥스의 대표 매뉴다. 흑임자의 
진한 고소함과 부드러운 크림 소스의 풍미가 매력적이며, 
제주의 통전복이 그대로 올려진 흑임자크림소스 
전복파스타 등 제주 식재료를 활용한 특색 있는 메뉴들이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낭만적인 가을 제주 여행  
추천 패키지
가을의 색으로 물든 제주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Fall Family’ 패키지.

‘Fall Family’ 패키지는 성인 2명과 소인 1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정원 3인이 기본으로 구성됐다. 슈페리어 
객실과 조식(3인) 제공, 수영장&온천(1회/1일) 이용, 
스포츠홀(1시간) 사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2박 예약 시 금귤 소스로 맛을 낸 치킨 강정과 음료 
테이크아웃 박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맑은 하늘, 살랑이는 
바람이 기분 좋은 가을에 오직 디아넥스에서만 즐기는 
특별한 휴식을 ‘Fall family’ 패키지로 누려보길 권한다.
이용금액 주중 22만5000원, 주말 27만5000원부터(세금 포함)
예약문의 064-792-8000

Chef 추천 메뉴

트러플 크림 채끝 파스타
트러플 오일의 짙은 
풍미가 배어 있는 
특제 크림 소스와 
다채로운 버섯, 그리고 
담백한 한우 채끝살이 
곁들여진 파스타. 

한우 차돌박이 짬뽕
제주의 다채로운 
해산물과 한우 
차돌박이를 더해 깊고 
고소한 국물 맛이 일품인 
스페셜 짬뽕.

오직, 디아넥스에서만 즐기는 특별한 휴식
국내 유일 아라고나이트, 2km 심부에서 뽑아 올린 심층 고온천수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디아넥스 호텔 1층에 자리한 국내 유일의 아라고나이트 
심층 고온천 스파는 호텔에 머무르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힐링이다. 아라고나이트 심층 고온천은 
제주도에는 온천 부존 가능성이 없다라는 정설을 뒤집고 
2001년 처음으로 발견된 고온천. 양질의 고온천임을 공식 
인정받아 지질학계에서도 획기적인 사건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수억 년 전 생성되어 300만 년 전 모양을 갖춘 
지하 화강암 위에 150년 전 순수한 물이 제주의 중심으로 
서서히 내려가면서 각종 미네랄을 함유하며 생성됐다. 
스테인리스 관을 통해 끌어올려 3~4일간 숙성 과정을 
거쳐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걸러내는데, 이러한 숙성 
과정에서 투명한 맑은 물이 온천수에 포함된 광물로 인해 
우유 빛깔로 변화되어 독특한 온천수 색을 만들어낸다. 
일본학자의 분석 결과, 2만5000여 공의 온천수가 나오는 
일본에서도 베스트 100공에 들어갈 정도로 뛰어난 
성분이라고 밝혀졌고, 건강과 미용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 2km 심부에서 온천수가 솟아 나오는 심층 
고온천은 전 세계 단 3곳뿐으로, 일본 2곳 외 디아넥스가 
국내 유일한 1곳이다. 지하 2001.3m에서 공 내 온도 
72℃, 토출 온도 42℃로, 전국 대부분이 저온의 일반 
온천인 반면 아라고나이트 온천은 고온에 속한다. 
약알칼리 성으로 감촉이 무난하고 깨끗하며,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목욕 뒤 한기가 적게 느껴지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 건강 유지나 병 치료에 
최적의 온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라고나이트 
심층 고온천수로 여행의 피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 
디아넥스 호텔의 큰 장점이다.
또한, 스파 이용객에 한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수영장은 창밖 제주의 황홀한 풍경과 함께 
탁 트인 공간감이 돋보인다. 성인풀과 유아풀은 물론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노천 온수풀까지 마련돼, 
어린 자녀가 있다면 안전요원의 보호 아래 편안하게 
이용해볼 수 있다. 



JOIN enJOY 2020 AUTUMN  5958  IN-FLIGHT MAGAZINE of JEJU air

HOTEL & RESORT SELECTION <AB-ROAD>가 추천하는 고품격 호텔 & 리조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가 선선해지는 가을을 맞아 도심 속 스테이
케이션을 경험할 수 있는 ‘Autumn Getaway’ 패키지를 선보였다. 오는 11
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패키지는 서울 도심 전망을 바라보며 가을의 낭
만을 즐길 수 있도록 버팔로 윙, 서울의 밤, 토닉 워터가 제공된다. 또 테이블 
32에서 조식도 50% 할인된다. 또한 50인 남짓의 소규모 웨딩을 계획하는 예
비 부부를 위해 ‘로맨틱 하우스 웨딩 패키지’도 선보인다. 통유리창으로 인테
리어 한 테이블 32 레스토랑에서 기분 좋은 햇살을 만끽하며 럭셔리한 식사
를 즐길 수 있다. 테이블 32 뷔페와 1시간 동안 생맥주 및 웰컴 드링크가 무제
한으로 제공된다. 
전화 객실 예약 02-6905-9500/연회 예약 02-6905-9701 홈페이지 www.marriott.co.kr/selfu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가을 낭만이 있는  
도심 속 스테이케이션

아스티호텔 부산역이 프라이빗한 힐링을 위한 ‘秋캉스 프로모션’을 선보인
다. ‘스테이 세이프(stay safe), 추석’ 패키지는 명절 음식으로 정성스레 차려
진 도시락을 룸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독특한 패키지다. 최대 4인까지 투숙 
가능한 마루 스위트룸(약 15평)이 제공되며 여유로운 투숙을 위해 기존 체크
아웃 시간보다 연장된 오후 3시까지의 레이트 체크아웃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또 ‘건강한 秋캉스’ 패키지 이용 시 추석을 맞아 새로 출시한 단팥과 미
숫가루로 만든 라떼가 제공된다. 명절 분위기를 재미나게 보내고 싶다면 프
라이빗 ‘룸콕’ 패키지, 추석에도 일을 해야 하는 고달픈 직장인은 ‘나만의 업
무공간’ 패키지를 이용하면 명절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  
문의 051-409-8888 홈페이지 www.astihotel.co.kr 

소노캄 제주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갖추고 있다. 청량
한 가을 햇살을 만끽하며 해변 산책로를 걷거나, 제주의 바람을 뚫는 퍼팅을 
즐기고 싶은 골프 마니아는 샤인빌CC를 찾으면 된다. 소노캄 제주를 지나는 
제주 올레 4코스는 표선면에서 남원읍으로 향하는 길로 독자봉 오름, 쇠소깍 
등과 연결된다. 길이 19km의 짧지 않은 길이지만, 한나절 동안 걸으며 제주
를 둘러보기에는 제격이다. 특히 소노캄 제주가 위치한 서귀포 표선면은 제
주에서 가장 깨끗한 지역 중 하나로, 리조트 안에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감
상할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마련돼 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이 만들어낸 평
온한 분위기에서 마음껏 휴식을 취하기 좋다.   
문의 1588-4888 홈페이지 www.sonohotelsresorts.com

아스티호텔 부산역

소노캄 제주

스위트룸에서 보내는  
‘스테이 세이프, 추석’ 패키지

제주의 가을을 즐기는  
나만의 방법

서울드래곤시티가 길었던 장마와 폭염에 지친 고객들을 충전시켜줄 ‘모두의 
에너지(Keep Energized)’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 
1층에 위치한 로비 라운지 앤 바 메가 바이트(Mega Bites)에서는 레몬에 비
해 비타민 C 함량이 10배나 높아 면역력 강화에 좋은 제철 청귤을 활용해 다
채로운 음료를 선보인다. 상큼한 청귤 본연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청귤
차(1만원) ▲청귤 에이드(1만1000원) ▲청귤 모히토(1만3000원)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 밖에도 당귀, 황기, 인삼 등이 들어간 ▲십전대보탕과 산삼, 대
추, 한약재 등을 넣고 끓인 ▲장뇌산삼차 등 체력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
는 전통차도 함께 구성했다. 가격은 각각 1만원이다. 
문의 02-2223-7000 홈페이지 www.SeoulDragonCity.com

서울드래곤시티

싱그러운 청귤로 리프레시! 
‘모두의 에너지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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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여행에서 질병으로부터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 항공
여행이 꼭 필요한 고객들이 항공을 이용할 때 불
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항공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승무원 및 운송 관련 전 직원이 방

역에 따른 행동 지침을 준수하고 직원과 승객, 승
객 간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여
행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내 항공사 중 최초로 발권 카운터에 투명 가림
막을 설치하고, 발권 수속 시 대기열 고객 간 거리
를 유지하도록 안내하며, 예약 상황에 따라 좌석
에 여유가 있는 경우 창가와 통로 측 좌석만 배정
하는 등 탑승객 간 기내 거리도 확보한다. 탑승 시 

게이트에서 고객이 직접 바코드를 인식하도록 하
고, 좌석 위치별로 순차 탑승을 실시해 고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탑승 전 체온 측정 및 
모든 근무 직원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방역에 만전
을 기하고 있다.
기내에서는 객실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으로 
‘S.A.F.E’(Sanitary‧위생적인 서비스, Avoided‧
거리두기 서비스, Friendly‧친근한 서비스, 
Emotional‧감성 서비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승객의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도 고객 개개인에게는 더욱 친철하고 세심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 전 승무원의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
고, 운항 중 기내 화장실 내부 및 화장실 손잡이 소
독을 실시한다. 기내 에어 카페 상품 판매 시 고객
이 요청할 경우 판매하는 개별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상품 구매 시 고객이 단말기에 직접 결제하
도록 하여 접촉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항공기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의심 환자 
발생 시 추가 소독을 진행하며, 안전한 기내 환경
을 만들기 위해 항공기 공기 순환 시스템 및 헤파 
필터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020년 들어 다양한 국내 노선을 추
가 확충했다. 기존 제주 노선 외에 다수의 내륙 
노선이 생겨 국내 항공 여행이 활성화되고 있다.
제주항공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과 10월 
4일에 각각 1일 왕복 2회 김해-광주 노선을 운행
했다.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가 2001년 마지막으
로 운항하였던 노선을 약 20년 만에 제주항공이 
되살린 것이다. 
지난 4월에는 김포-여수, 여수-제주 노선을 개
설하여 남해안 지역 관광 및 상용 수요에 대응
하였고, 7‧8월에는 김해-양양, 김포-광주, 무
안-제주 등 노선을 추가 개설했다. 특히 여수 노
선은 수도권 고객들에게 수려한 남해안의 관광
자원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
공함과 동시에 여수, 순천, 광양 등 남해안 지

제주항공이 ‘펭수’와 함께 친환경 여행을 장려하
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펭수와 컬래버레이션 상품인 모형비행기와 기획
상품(굿즈, Goods)을 출시하며 큰 화제가 되었
다. 운항 승무원 버전의 ‘펭기장’과 객실 승무원 
버전의 ‘펭무원’ 이미지를 넣은 펭수 모형비행기
와 펭수 포토카드, 볼펜, 핀버튼, 스티커 등이 포
함된 기획상품을 제작해 제주항공 기내에서 판
매했다. 
한편 지난 7월 AK몰을 통해 사전 예약 판매를 진
행했던 펭수 모형비행기 기획상품세트는 조기 
매진되어 기존 1차 예약 판매만 진행하려던 계
획에서 2차 예약 판매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
근 추석 연휴를 앞두고 3차 예약 판매를 400개 
한정판으로 진행하여 역시 단기간에 판매가 완
료되었다. 
펭수와의 컬래버레이션 상품은 친환경 홍보 담
당 모델인 펭수를 주제로 한 만큼 모형비행기 포
장 시 내부 고정용 박스를 플라스틱이나 스티로
폼이 아닌 종이로 제작했으며, 모형비행기 박스 
인쇄 또한 친환경 콩기름을 사용해 환경보호에 
동참했다. 또 ‘제주항공×펭수’ 굿즈 판매 금액
의 일부는 ‘제주도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기부
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환경 마케팅 활동을 펼쳐
왔다. 
제주항공은 펭수와의 컬래버레이션 굿즈 제작 
외에도 친환경 여행 소개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친환경 여행 켐페인을 펭수와 함께 추진할 예정
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여행에 대한 고개들의 인
식을 높여, 여행의 새로운 기준으로 ‘친환경’을 
확고하게 제시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JJ 라운지’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2020 IDEA에서 ‘본상(Featured Finalist)’을 수상
했다.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는 1980년부터 미
국 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주관하고 있는 국
제 디자인 상으로, 독일의 ‘iF 디자인어워드’, ‘레드
닷(RedDot)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
인 상으로 꼽힌다. 

제주항공은 2018년부터 제주 지역 대학생들과 제
주도의 해변 및 한라산 등을 청소하여 ‘청정제주’
를 만들기 위한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네이버 해피빈, 환경재단과 함께 온
라인 기부와 오프라인 봉사활동 방식으로 참여 방
식을 확대했다. 
제주 해변에서 비대면 개별 진행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체험형 환경정화 활동은 9월 16일부터 24일
까지 네이버 해피빈 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았
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장갑, 
봉투 등이 들어 있는 키트와 함께 제주항공X펭수 
컬래버레이션 한정판 티셔츠와 굿즈가 증정되었
다. 참가자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제
주 해변 어디에서나 원하는 시간에 봉사활동을 진
행하면 된다. 개인의 SNS 계정에 봉사활동을 인
증할 경우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각각 1매씩 증정한다. 
시간을 내기 어려워 체험형 환경정화 활동 참여가 
곤란한 이들을 위해서 해피빈 페이지를 통한 친환

역의 주민들에게도 수도권과 제주도에 대한 상
용, 관광 목적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역할
을 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후에도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이

동할 수 있도록 국내외 다양한 노선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국제선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방역 정책 동향과 고객 수요를 고려해 노선 운
항을 재개해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다양한 노력 지속 중

제주항공 인천공항 JJ 라운지,  
IDEA 디자인 본상 수상  

제주항공 ‘펭수’와 함께  
친환경 여행 캠페인 진행 

항공 여행을 
국내 여행의 새로운 기준으로! 
다양한 국내 노선 개설 

네이버 해피빈,  
환경재단과 함께 ‘청정제주’ 위한 
환경정화 활동 진행  

JJ 라운지는 제주항공 고객들에게 항공 여행의 편
의성과 편안함을 더하기 위해 탄생했다. 인천국제공
항 제1여객터미널 4층 면세 지역 28번 게이트 부근
에 위치한 JJ 라운지는 약 14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유료 라운지다. 제주항공의 취항지에 대한 책과 
영상, 드로잉 작품을 전시해 여행 정보가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자 여행자의 추억이 담긴 장소로 구성했
다. 간단한 식음료가 제공되며 어린이 동반 가족 단
위 여행객을 위한 가족석, 혼자 여행하는 이들을 위
한 1인 좌석은 물론 여성을 위한 파우더룸, 여행과 관
련한 사진을 전시하는 포토존 등으로 마련되어 있다. 

경 기부도 오픈되었다. 1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기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부자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국제선 왕복항공권 각각 1매, 1명
에게 펭수 한정판 굿즈를 증정한다. 캠페인을 통
한 모금액은 환경재단에 기부된다. 
이 밖에 해피빈을 통해 '그린 트래블러'에 서약하
고 친환경 여행을 실천한 후 인스타그램에서 이
를 인증하면 추첨 후 △국내선 왕복 항공권 1매
(1명) △제주항공x펭수 한정판 티셔츠(5명) △제
주항공x펭수 굿즈(8명)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
행한다.

JEJU air News 

광주광역시 양림동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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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Bangkok

싱가포르
Singapore

오사카 Osaka
마쓰야마 Matsuyama

나고야 Nagoya
시즈오카 Shizuoka

도쿄
Tokyo

삿포로
Sapporo

자무쓰
Jiamusi

하얼빈
Harbin

장자제
Zhangjiajie

푸꾸옥
Phu Quoc

옌지
Yanji

난퉁
Nantong

블라디보스토크 
Vladivostok

마닐라 
Manila

클락 
Clark

세부 Cebu
보홀 Bohol

후쿠오카
Fukuoka

호찌민
Ho Chi Minh

괌
Guam

하노이
Hanoi

비엔티안
Vientiane

싼야
Sanya

하이커우
Haikou

마카오
Macao

다낭
Da Nang

나트랑(냐짱)
Nha Trang 사이판

Saipan

코타키나발루
Kota Kinabalu

골드코스트
Gold Coast

홍콩
Hong Kong

웨이하이
Weihai

서울(김포)
Seoul(Gimpo)

부산 Busan
대구 Daegu

인천
Incheon옌타이

Yantai
스자좡
Shijiazhuang

치앙마이
Chiang Mai

가오슝
Kaohsiung

타이베이
Taipei

오키나와
Okinawa

제주
Jeju

광주 Gwangju

무안 Muan
여수 Yeosu

청주 Cheongju
칭다오

Qingdao

일본

중국

필리핀

미국

JAPAN

CHINA

러시아
RUSSIA

MALAYSI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태국
THAILAND

라오스
LAOS

베트남

말레이시아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VIETNAM

한국
KOREA

PHILIPPINES

제주항공 취항도시 JEJU air Destinations

48개 도시 82개 노선

JJ 라운지
여행의 즐거운 경험을 더해줄 ‘JJ 라운지’는 제주항공 취항지와 관련한 책과 영상, 드로잉 작품을 전시한 복합문화공간이자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여행을 준비하는 쉼터입니다.

JJ Lounge 

제공 서비스 파우더룸, 취항지 정보 제공, 포토존, 가족석, 음료 및 식사, 게스트룸
위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터미널 4층 면세지역 28번 게이트 부근
운영시간 06:00 ~ 22:00(연중무휴) 연락처 1599-1500

※ 공항 사정, 항공기 교체 등의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예약하신 좌석 및 탑승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및 시스템 등 기술적인 문제로 온라인/모바일 탑승권 전송이 안 될 경우, 공항 카운터 수속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항공은 공항에서의 혼잡도를 줄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이나 무인 발권기를 통한 탑승 수속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셀프 백드롭
공항 도착 후 셀프 체크인(Self Check-In)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수속 카운터 대기 없이 빠른 탑승 수속이 가능합니다. 
수하물의 셀프 백드롭(Self Bag Drop)은 카운터 혹은 수하물 전용 카운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모바일 탑승권
온라인 · 모바일(Web, App) 탑승권을 발급하시면 공항에서 카운터 수속 없이 바로 기내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미리 탑승 수속을 하시고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절약하세요. 

Smart Consumer

온라인/모바일 
탑승권 발급

공항 도착 보안 검색 항공기 탑승
1 2 3 4

탑승권 발급공항 도착 후 
셀프 체크인

보안 검색 항공기 탑승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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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1 웰컴 쿠폰 국제선 왕복 최대 3만원 할인쿠폰(성수기/특가 제외)

혜택 2 웰컴 포인트 리프레시 포인트 3만P

혜택 3 찜특가 사전 구매 기회 최대 2회

혜택 4 인천공항 라운지 3회 J Pass+ 멤버십 해당

혜택 5  J Pass 연회비 : 160,000원 → 온라인 할인가 : 89,000 원 

(유효기간 : 구매 다음 날부터 1년) 

Save Time

우선 수속
(인천공항지점 한정)

현장 좌석 지정 
(A구역)

수하물 우선 처리
(1개 수하물, 15kg 이내) 우선 탑승

(동반 1인 포함)

기내 반입 무료 휴대 수하물은 1개 
Passengers are allowed to carry one piece of hand 
baggage on board for free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은 1개, 총 중량은 10kg을 넘지 않아야 합니
다. 규격은 가로, 세로, 폭이 55×40×20(cm), 또는 3면의 합 115(cm) 이하
여야 합니다. 1개의 무료 휴대 수하물 외에 추가 수하물 소지 시엔 반드시 위탁
해야 합니다. 탑승구에서 위탁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Passengers can carry one cabin bag 
on board. Hand baggage can weigh up 
to 10kg in total, and must not exceed 
55×40×20 (cm) or a total of 115 linear 
centimeters. Additional carry-on bags 
must be checked. The checked carry-
ons at the boarding gate will charge an 
additional fee. 

100ml(cc) 초과 액체성 물품 기내 반입 금지
Liquids in hand luggage must not exceed 100ml(cc)  

한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100ml(cc)
를 초과하는 용기에 들어 있는 치약, 로션, 헤어젤, 스프레이 등 액

체성 물품을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100ml(cc) 이하 용기에 들어 있는 치약, 
로션, 헤어젤, 스프레이와 같은 액체성 물품은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단, 투명
한 비닐봉투(크기 20×20(cm) 이하, 용량 1L 이하)에 넣어 보안검색 요원에
게 보여준 후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비닐봉투는 1개만 허용됩니다.
All international air passengers departing from the Republic of Korea 
cannot carry liquids in containers of more than 100ml capacity on a 

flight, including toothpaste, lotions, hair 
gels, and sprays. Passengers are allowed 
to carry liquids in containers of 100ml or 
less on board, placed in a transparent 
1-liter plastic bag measuring around 
20×20(cm) after showing it to the check-
in agent. Passengers can carry only one 
such plastic bag per person on board.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휠체어 등 추가 반입 허용
Portable strollers, baby 
walkers, wheelchairs are 

allowed on a plane

휴대용 유모차나 휠체어 보행기, 카시트, 이동 
아기침대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전동 
휠체어는 기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A collapsible stroller, wheelchairs, baby walker, car seat, and baby 
bassinet can be carried on board. Electric wheelchairs are not 
allowed on a plane.

국내선 수하물 무게 
초과 시 2000 원/kg
Overweight 
baggage on 

domestic flight is charged 
2000 won per kilogram

국내선 이용 시, 짐으로 부치는 수
하물이 무료 규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1kg 당 2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Domestic flight passengers will have to pay excess 
baggage fees of 2000KRW per kilogram for the overweight 
checked baggage.

미주 노선(괌,  
사이판) 수하물 
24~32kg  
초과 시50USD/ 

50,000KRW
Overweight extra baggage 
weighing more than 24kg 
and less than 32kg on flights to the Americas (Guam, 
Saipan) is charged at 50USD/50,000KRW

미주 노선(괌, 사이판) 이용 시, 짐으로 부치는 수하물이 무료 규정 
범위를 24~32kg 초과할 경우, 50미국달러 또는 한화 5만 원을 지불
해야 합니다. 

Passengers with overweight checked-in baggage heavier 
than free checked baggage allowance of 24~32kg on 
flights to the Americas (Guam, Saipan) will have to pay 
50USD/50,000KRW.

위험물 휴대 및  
위탁 수하물 운송 금지 
Dangerous items are 
not permitted to be 

checked in or carried on board

폭발물, 압축 가스, 인화성 물질, 부식
성 물질, 자극성 물질, 자기성 물질, 방
사성 물질, 기타 항공기 및 개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항공 위험물은 휴대 및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Forbidden substances include explosives, compressed 
gas, flammable materials, corrosives, reactive substances, 
magnetic and radioactive materials, and any other 
hazardous substances that might damage the property of 
airplane and an individual, or others.

무료 수하물  Free  Baggage Allowances

항공권 운임 유형 Air Fares Type Fly Bag+ Fly Bag Fly Infant (유아)

국내선
Domestic Flight

・무게:	20kg	이내
・크기:	3면의 합	203cm	이내
・Weight:	up	to	20kg
・	Size:	up	to	203cm	(width	+	height	

+	depth)

・무게	:	15kg	이내
・크기	:	3면의 합	203cm	이내
・Weight:	up	to	15kg
・	Size:	up	to	203cm	(width	+	height	

+	depth)

・수하물 없음
・No	baggage

・수하물 없음
・No	baggage

국제선(괌, 사이판 노선 제외)
International Flight(except for 

the routes to/from Guam, 
Saipan)

・무게:	20kg	이내
・크기:	3면의 합	203cm	이내
・Weight:	up	to	20kg
・	Size:	up	to	203cm	(width	+	height	

+	depth)

・무게	:	15kg	이내
・크기	:	3면의 합	203cm	이내
・Weight:	up	to	15kg
・	Size:	up	to	203cm	(width	+	height	

+	depth)

・수하물 없음
・No	baggage

・무게	:	10kg	이내
・크기	:	3면의 합	203cm	이내
						※	FLY	운임 제외
・Weight:	up	to	10kg
・	Size:	up	to	203cm	(width	+	height	

+	depth)
						※	Except	Fly	Air	Fares

괌, 사이판 노선
Routes to/from Guam, Saipan

・무게	:	각	23kg	이내
・	크기	:	2개 짐을 합한	3면의 합(가로/

세로/높이	273	cm	이하)
・허용개수	:	2개
・Weight:	up	to	23kg
・	Size:	up	to	273	cm(width	+	height	

+	depth)
・Allowable	number	of	pieces:	2

・무게	:	23kg	이내
・크기	:	3면의 합	203cm	이내
・허용개수	:	1개
・Weight:	up	to	23kg
・	Size:	up	to	273	cm(width	+	height	

+	depth)
・Allowable	number	of	pieces:	1

・수하물 없음
・No	baggage

・무게	:	10kg	이내
・크기	:	3면의 합	203cm	이내
・허용개수	:	1개
						※	FLY	운임 제외
・Weight:	up	to	10kg
・	Size:	up	to	203cm	(width	+	height	

+	depth)
・Allowable	number	of	pieces:	1
						※	Except	Fly	Air	Fares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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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g 

100ml
(cc)  

24~32kg 초과 시 
50USD

2000 원/kg

수하물 규정
Baggage Rules

보조 배터리나  
전자 담배, 라이터 등  
적발 시 폐기
Portable chargers, 

electronic cigarettes, and lighters 
will be discarded when found

보조 배터리나 전자 담배, 라이터 등은 
위탁이 불가하며 기내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Portable chargers, electronic cigarettes, and lighters are not 
consigned and can be carried on board.

리튬
7 리튬 배터리 사용  

스마트 가방,  
수하물 운송 금지 
Smart luggage with lithium 

batteries not allowed to be checked in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일부 스마트 가방의 경
우,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Some smart luggage powered by lithium 
batteries is forbidden to be checked in.  

유료 멤버십 J Pass 
J Pass는 수하물 우선 처리, 우선 수속, 우선 탑승 등 여행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제주항공의 유료 회원 서비스입니다.

J Pass



JOIN enJOY 2020 AUTUMN  6968  IN-FLIGHT MAGAZINE of JEJU air

리프레시 포인트를 양도할 수 있나요?  
연간 최대 300,000P까지 조건 없이 포인트 양도가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니
더라도 최다 4명까지 양도 회원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 양도 회원 관리 > 등록)

포인트 적립은 어떻게 하나요? 
제주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앱으로 가입하고 항공권을 구매하면 항공권 
운임의 5%가 자동 적립됩니다. 여행사 등 다른 구매처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
해 누락된 포인트 역시 적립이 가능합니다.

모든 항공권 적립
항공권의 제한 없이 

제주항공에서 구매하신 
항공권은 모두 적립

누락 포인트 적립
이미 탑승한 항공권도

1년 이내 적립

회원 가입 시 적립
탑승 후 회원가입을
한 비회원도 적립

리프레시 포인트를 구매하거나 선물할 수 있나요?
최소 1,000P 이상, 최대 4,000,000P까지(1P = 1원) 부족한 포인트만큼 구매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제주항공 회원이라면 포인트 선물도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구매 적립
부족한 포인트를

구매해 빠르게 적립

포인트 선물 적립
가족, 연인, 친구에게

선물 받은 포인트 적립

포인트 양도 적립
대상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양도받은 
포인트 적립

조건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제주항공 회원이면  
양도 가능.(사전등록 연간 최다 4명)

최대 300,000P까지!
횟수 제한 없이 연간 최대 300,000P까지  

양도, 양수 가능

회원 가입의 자격과 규정이 있나요?   
만 2세 이상~14세 미만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
며 어린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을 시에는 I-PIN 발급 후 회원 가입이 가
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회원의 경우 역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을 시에
는 I-PIN 발급 후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영문명은 본인의 여권 영
문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리프레시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기간에 제한 없이 예약 발권 시 포인트로 항공권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
만 포인트 사용 고객이 동반 예약 시에만 예약할 수 있으며, 특가 운임은 제외
됩니다.

SILVER 회원가입을 완료한 모든 고객 리프레시 포인트 5% 적립

SILVER+ 리프레시 포인트 50,000P 적립 or 
10회 탑승횟수 누적

리프레시 포인트 5.5% 적립 /
우선탑승

GOLD 리프레시 포인트 100,000P 적립 or 
20회 탑승횟수 누적

리프레시 포인트 6% 적립 /
추가수하물 15kg 무료(대양주 1개, 23kg)

 / 수하물 우선처리

VIP 리프레시 포인트 250,000P 적립 or 
50회 탑승횟수 누적

리프레시 포인트 10% 적립 추가수하물 
30kg 무료(대양주 1개, 30kg) / 
수하물 우선처리 / 우선 탑승 / 

사전 좌석 지정

등급별 회원 혜택

포인트 항공권 예매
국내, 국제 전 노선  

사용 가능하나,  
일부 제한

사전 좌석 선택
탑승 좌석 선택 후  

포인트로 결제

사전 수하물 구매
위탁 수하물 요금을  
포인트로 사전 결제

사전 기내식 주문
맛있는 기내식을  

포인트로 예약주문

부모 동의 아이핀 아이핀 휴대폰 인증 휴대폰 인증

만 2세 이상 ~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

1 	 	Family Name / 姓 / 氏
2 	 	Given Name / 名字 / 名
3 	 	Gender / 性别 / 性别
4 	 	Nationality / 国籍 / 国籍
5 	 	Date of Birth(YYYY/MM/DD) / 出生日期(年/月/日) / 生年月日(年/月/日)
6 	 	Occupation / 职业 / 職業
7 	 	Address in Korea / 韩国居留地址 / 韓国滞在中の住所
8 	 	Purpose of Visit / 访问目的 / 渡航目的
9 	 	Signature / 签名 / 署名

대한민국 입국 신고서ㆍ大韓民国入国カード 
DISEMBARKATION FOR KOREAㆍ大韩民国入境申报表

19800101

Hong Gil-Dong

Teacher

China

Toegye-ro, Jung-gu, Seoul, Korea

290003597

4

27C8402

1

02-773- 6000 

Hong Gil-Dong

Klar David

THAILAND 1  9 8  0 0  1 0  1

Central Hotel, Seoul

BUSINESS MAN

KLAR DAVID 1

4

7

8
9

5 6

2

3

1 	 	성
2 	 	이름
3 	 	생년월일(년/월/일)

4 	 성별
5 	 국적
7 	 출생지

8 	 	여권 번호
9 	 	여권 발행일(일/월/년)
10 	 여권 발행지

11 	 	현주소
12 	 	항공기 편명
13 	 	출발지

15 	 	직업
17 	 	체재 기간 중 전화번호
18 	 	체재 기간 중 주소

19 	 	방문 목적
20 	 	체재 예정 기간
21 	 	서명 

중국 입국 신고서중국 출국 신고서

※	중국 단체비자 소지승객은 중국 입/출국 신고서 작성 불필요

Hong

HONG

KOREA

JR123456 

7C123

GIL DONG 

1  9 8  0 0  1 0  1

1

2

8

12 5

21

4
3

HONG

KOREA

JIN HANGXIAN HOTEL, BEIJING

JR123456 

7C123

GIL DONG 

1  9 8  0 0  1 0  1

2900003597

SEOUL

Hong

1

5

18

22

10

12

3 19

8

4

21

2

리프레시 포인트 
항공권 구매 금액의 5%가 적립되는 리프레시 포인트를 알고 계세요? 리프레시 포인트는 가족과 친구에게 포인트를 양도하거나 합산, 보
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제주항공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입니다. 리프레시 포인트를 이용해 즐거운 여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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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2 	 	이름
3 	 	생년월일(년/월/일)
4 	 성별
5 	 국적
7 	 출생지
8 	 	여권 번호
9 	 	여권 발행일(일/월/년)
10 	 여권 발행지
11 	 	현주소
12 	 	항공기 편명
13 	 	출발지
15 	 	직업
16 	 	비자 번호
17 	 	체재 기간 중 전화번호
18 	 	체재 기간 중 주소
19 	 	방문 목적
20 	 	체재 예정 기간
21 	 	서명 

일본 입국 신고서

HONG

1370 GONGHANG-DONG, GANGSEO-GU, SEOUL 

CENTRAL HOTEL, OSAKA 1234-5678

123

7Days

GIL DONG 

0  1 0  1 8  0

Hong

1

3

19

18

21

11

12

20

17

2

대만 입국 신고서

HONG

GIL DONG

2900003597

1370 GONGHANG-DONG, GANGSEO-GU, SEOUL

FULLON HOTEL

1 9 8 0 0 1 0 2

M123456

KOREA

7C123 BUSINESS MAN

Hong

1 8

5

2

3

4

16

11

18

21

19

12 15

1 	 	성
2 	 	이름
3 	 	생년월일(일/월/년)
4 	 성별
5 	 국적
7 	 출생지
8 	 	여권 번호
9 	 	여권 발행일(일/월/년)
10 	 여권 발행지
11 	 	현주소
12 	 	항공기 편명
13 	 	출발지
14 	 출국 후 도착지
15 	 	직업
17 	 	체재 기간 중 전화번호
18 	 	체재 기간 중 주소
19 	 	체재 기간 중 우편번호
20 	 	체재 예정 기간
21 	 	서명 

홍콩 입국 신고서

HONG M

Hong

KOREA

KOREA

JR123456

COURTYARD MARRIOTT  
SHA TIN HOTEL

01     01     1980

GIL DONG 

1370 GONGHANG-DONG, GANGSEO-GU, SEOUL 

7C123 INCHEON

SEOUL, 01/01/2005

1 4

10

3

18

13

9

2

8

5

7

11

12

21

싱가포르 입국 신고서

1

8

11

12

18

19 21

14

13

5

7

20
1

5

2

3
4

17

2

Hong

HONG GIL DONG

JR123456

SEOUL

KOREA

KOREA

INCHEON

INCHEON

0 1  0 1  1 9 8 0 0 7
HONG GIL DONG

KOREA

7C123

MARINA BAY SANDS 
HOTEL

821012341234
01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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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ㆍ사이판 CNMI 비자 면제 신청서

HONG
GILDONG 

01/01/1980

SEOUL, KOREA

JR123456

01/01/2005

Hong 01/27/2016

무비자로 입국하는 승객
괌ㆍ사이판 CNMI 비자면제 신청서,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괌･사이판 세관 
신고서

미국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서(ESTA)로 
입국하는 승객
괌ㆍ사이판 세관 신고서

CNMI 비자면제 신청서·미국 
출입국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모든 승객은 1인당 1부씩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2. 한국어 서류라도 반드시 영어 
대문자로 작성해 주세요.
3. 도시명, 공항명 등은 정확한 영문 
명칭으로 작성해 주세요. ex)ICN(X) → 
INCHEON(O)
4. 날짜는 일/월/년 순서로 작성해 
주세요. 
ex)2012년 9월 27일 → 27/09/12
5. 흑색 또는 청색 펜을 사용해 주세요.
6.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괌ㆍ사이판 비자 소지 여부에 따른  
입국서류 작성내용

8. �미국비자가 있음에도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예’칸에 체크 후,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빈칸으로 남겨도 됨
사실에 근거하여

반드시 체크

무비자로 입국하는 승객
괌ㆍ사이판 CNMI 비자면제 신청서,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괌･사이판 세관 신고서

미국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서(ESTA)로 입국하는 승객
괌ㆍ사이판 세관 신고서

미국 출입국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모든 승객은 1인당 1부씩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2. 한국어 서류라도 반드시 영어 대문자로 작성해 주세요.
3.  도시명, 공항명 등은 정확한 영문 명칭으로 작성해 주세요. 	
ex)ICN(X) → INCHEON(O)
4. 날짜는 일/월/년 순서로 작성해 주세요. 
ex)2012년 9월 27일 → 27/09/12
5. 흑색 또는 청색 펜을 사용해 주세요.
6.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괌 세관 신고서

16

07 07

11 2017

1977

7C3102
HONG GILDONG

INCHEON

PACIFIC STAR, GUAM
REPUBLIC OF KOREA M12345678

$ 0

영문이름(대문자)괌 입국 날짜

정확한 주소를 모를 경우 
호텔명만 기입해도 됨

Entry·Exit Declaration Form EN
T

R
Y·EX

IT D
EC

LA
R

A
T

IO
N

 FO
R

M



JOIN enJOY 2020 AUTUMN  7574  IN-FLIGHT MAGAZINE of JEJU air

01/27/16 7C34027C Incheon(Korea)

HONG GILDONG AB1234567 Korea seoul 04/10/84 M
FKim mina cd8258468 Korea seoul 05/20/87

Hong 01/27/16

사이판 세관 신고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사실에 근거하여
반드시 체크

EN
T

R
Y·EX

I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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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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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FO
R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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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관 신고서
1 	 	여권번호
2 	 성
3 	 이름
4 	 생년월일(월/일/년)
5 	 국적
6 	 성별
7 	 현주소
8 	 체재 기간 중 주소
9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
10 	 직업
11 	 주민번호
12 	 항공기 편명
13 	 출구
14 	 방문 목적
15 	 서명
16 	 도착일
17 	 여권 발행일(월/일/년)
18 	 여권 발행지
19 	 출발지

JR123456

HONG

GIL DONG

01/01/1980

1370, GONGHANG-DONG, GANGSEO-GU, SEOUL

MANILA HOTEL, MANILA

821012341234

BUSINESS MAN

7C123 MANILA

01/27/2016

800101-1234567

KOREA

필리핀 입국 신고서
20 	 출생지
21 	 세관 신고서 작성일
22 	 동반 가족 인원수
23 	 가방 또는 캐리어 수
24 	 면세 구매 총액
25 	 오만 페소 이상 소지 여부
26 	 일만 달러 이상 소지 여부
27 	 주류 또는 담배 소지 여부
28 	 무기류 소지 여부
29 	 도박 용품 소지 여부
30 	 마약 소지 여부
31 	 필리핀 정부에 반하는 물품 소지 여부
32 	 낙태 기구 소지 여부
33 	 고가의 보석 소지 여부
34 	 동식물 동행 여부
35 	 불법약물, 불량식품 등 소지 여부
36 	 위조 물품 소지 여부
37 	 그 외 신고 물품 소지 여부
38 	 상업적 물품 소지 여부

Hong

1  성     2  이름     3  생년월일(일/월/년)     4  여권번호     5  국적     6  항공기 편명     7  서명     8  성별     9  직업     10  출발지     11  방문 목적     12  체류기간     13  현주소     14 현 거주 국가

1

2

3

4

7

8

9

10

12

14

15

16

13

11

5 6

태국 입국 신고서

GIL DONG 

GIL DONG 

0 1  0  1  1 9 8 0 0 1 0 1 1 9 8 0
BUSINESSMAN

SIGHTSEEINGKOREA

KOREA

KOREA

7C2205

7C2205

5 DAYS

Novotel Hotel, BANGKOK

HONG HONG1 1

8

3

9

16 17

7

11

13 14

12

10

6

15

2

52

3

4

5

6

7

JR123456

Hong

Hong

19 11

23

20

21

22

15  체재 기간 중 숙소     16  전화번호     17  이메일 주소     18  비자번호     19  항공기 유형     20  태국 방문 경험     21  단체 여행 여부     22  숙박 장소     23  연봉 

HONG

GIL DONG

MANILA HOTEL, MANILA

JR123456

KOREA

7C123

KOREA

821012341234

MALE

01 01 1980

01 27 2016

01 01 2005

SEOUL, KOREA

2

3

8

1

20

12

22

23

14

15

21

18 17

16

9

6

4

5

Hong

2

01 27 2016

1 1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15

21

Hong

01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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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Exit Declarat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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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2 	 이름
3 	 성별
4 	 국적
5 	 출생지
6 	 여권 발행지

7 	 여권 발행일(일/월/년)

7-1 	 여권 발행일(년/월/일)

8-1 	 생년월일(일/월/년)

8-2 	 생년월일(년/월/일)
9 	 체재 기간 중 주소
10 	 현주소

11 	 항공기 편명
12 	 출발지
13 	 서명
14 	 여권 번호
15 	 비자 번호
16 	 직업

17 	 비자 유형
18 	 방문 목적
19 	 항공기 유형
20 	 방문 경험
21 	 단체 여행 여부
22 	 숙박 장소

23 	 연봉
24 	 목적지

라오스  출입국 신고서

HONG

1977.07.07

GIL DONG 

JEJU

REPUBLIC OF KOREA BUSINESS MAN

Seoul

CROWNE PLAZA

M12345678 2015.01.25

Vientiane

출국일

HONG

1977.07.07

GIL DONG 

Seoul REPUBLIC OF KOREA BUSINESS MAN

Seoul

Seoul Crowne Plaza 
Hotel

M12345678 2025.01.25

7C4303

2015.01.25

Vientiane

연락처

입국 날짜

1

1 2

58-2

3 4

7-114

9

16

6 13

8-2 5 4 16

6

912

21

11

13

14

18

2 3

Hong

Hong

‘검역관리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역관리지역
2020년 7월 1일 기준

아
시
아
ㆍ
중
동

17
개
국

전

세
계

아
메
리
카

14
개
국

국가 콜레라
(18)

페스트
(1)

황열
(42)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

중동
호흡기증후군

(11)

에볼라
바이러스병

(1)

폴리오
(8)

코로나구분

파키스탄

중국(2개 성)*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방글라데시

예멘

필리핀

인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이란

이라크

레바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파나마

아이티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수엘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중국(2개 성): 광둥성, 후난성

‘검역관리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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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2개 성)*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방글라데시

예멘

필리핀

인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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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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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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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2개 성): 광둥성, 후난성

‘검역관리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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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예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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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이란

이라크

레바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파나마

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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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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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2개 성): 광둥성, 후난성

‘검역관리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역관리지역
2020년 7월 1일 기준

아
시
아
ㆍ
중
동

17
개
국

전

세
계

아
메
리
카

14
개
국

국가 콜레라
(18)

페스트
(1)

황열
(42)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

중동
호흡기증후군

(11)

에볼라
바이러스병

(1)

폴리오
(8)

코로나구분

파키스탄

중국(2개 성)*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방글라데시

예멘

필리핀

인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이란

이라크

레바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파나마

아이티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수엘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중국(2개 성): 광둥성, 후난성

아
프
리
카

34
개
국

전

세
계

국가 콜레라
(18)

페스트
(1)

황열
(42)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

중동
호흡기증후군

(11)

에볼라
바이러스병

(1)

폴리오
(8)

코로나구분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앙골라

베넹

부르키나파소

브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가봉

잠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세네갈

남수단

수단

토고

우간다 

탄자니아

소말리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모잠비크32

잠비아33

짐바브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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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감정노동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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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ᄑ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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